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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기 관 개 요

□ 훈련기관명 : The Centre for Asia-Pacific Initiatives

 ㅇ 인터넷 주소 : https://www.uvic.ca/research/centres/capi/

 ㅇ 주소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빅토리아  

           University of Victoria Fraser Building, Room FRA A168

□ 훈련기관 소개

 ㅇ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의 주도인 빅토리아에 위치한 비영

리 연구기관으로 캐나다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사회 및 

공공정책 분석 연구 및 지원을 목표로 설립

 ㅇ 데이터 기반 경제 사회 공공 분야의 정책 이슈를 분석 및 연구하

는 영향력 있는 기관이며, 캐나다 연방, 주정부, 지역대학 및 시민

사회 단체 전반에 관계망을 구축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

□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소개

 ㅇ 4차 산업을 위한 최신 데이터 기반 경제, 사회 및 공공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고 이 지역의 경제 사회에 대한 

중점과제를 연구

 ㅇ 국가 및 민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연구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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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로벌 생산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로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GATT)에 따른 무역 장벽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판매시장 개

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

제무역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대에는 금융상품 및 서

비스의 글로벌 거래규모가 증가하였다. 이후 최근에는 지역적 특성, 자

원의 희소성 및 공유경제의 출현 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

다.(Lanza, 2019)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생산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으

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의 개념은 세계 무역 흐름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어 기업들이 분업생산을 

수행하는 구조적 단면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계나 국제기구 등

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는 글로벌 분업생산에 따른 무역

흐름이 어떻게 세분되어 몫이 무역 참가자에게 배분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유용한 정보이다. 이는 전통적인 기존 무역 통계와 함께 국

제 무역 추정의 토대에 대한 풍부한 세부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s)에 초기진입하는 국가는 해

외 기술 및 노하우 등의 구매를 통해 수출 재화의 국내 부가가치를 높

일 수 있다. 이후 재화의 추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유율과 품질을 높

이고 마지막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s) 내 최종 제품 판매자가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을 위한 재화 생산시 수입 중간투입물에 의존함

에 따라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비율로 측정되는 해외 투입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는 글로벌 가치사슬(GVCs)에서 경쟁력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수출을 통해 얻은 국내 부가가치 효과는 높은 운송비용, 신

선 제품의 냉장 보관, 낮은 품질의 저장시설 등 비효율적인 국내 연계

망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금융 및 무역 지원,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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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송을 포함한 효율적인 서비스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얼마

나 용이한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모

든 국가가 고품질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부문을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s)

에 더 많이 참여하고 고도화를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

을 국내외 경쟁 및 투자에 개방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규제 완화는 서

비스의 무역 비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품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세계은행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제한이 작을수록 해외 

글로벌 가치사슬(GVCs)에서 서비스를 조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

가치가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복잡하고 단편적인 생산 프로세스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경제 발전은 경제 고도화와 고밀도화를 통해 발생

할 수 있다. 경제 고도화는 주로 기술, 자본 및 프로세스를 통해 고부

가가치 제품, 기능 및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고도화와 고밀도화는 GVC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지역 행위자(기업 및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부가가치가 낮은 활동(또는 

기능 및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국가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노동 생산성과 기술을 높이는 것은 GVC 

참여의 결과로 국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경제 세계화에 대응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우선 글로벌 생산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문헌을 검

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OECD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를 살펴보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중

간재 무역에 대한 세부 현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뒤이어 해당 

OECD 부가가치 무역통계보다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미국 BEA(경제분석국)의 단일국가 부가가치 무역통계의 개발작성 과

정, 산식 및 주요 분석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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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상

류성(Upstreamness)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초자료

를 이용하여 수출입 상류성 측정결과를 시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가장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 기

업의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서 수행하

는 역할에 대해 비다국적 기업 등과 비교해서 어떠한 효과를 창출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플랫폼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가 및 주체가 갖는 이점이나 유의사

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수출과 수입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을 GVC

참여기업으로 가정하고 생산성 및 정책효과를 분석한 사례를 통해 주

요 추정 방법론과 통계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특정 품목 및 산업에 대한 국가별 

분석사례를 찾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글로벌가치사슬 관련 UN매뉴

얼을 토대로 멕시코, 모로코 및 코스타리카의 세부 GVC 분석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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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글로벌 생산 선행연구

1-1. 글로벌 생산의 개념 및 범위

글로벌 가치사슬(GVCs) 용어는 초기에는 “글로벌 조

달”(Antras and Helpman 2004), “분리”(Baldwin 2006), “조각화, 생

산의 붕괴”(Feenstra 1998), “수직 전문화”(Hummels et al.) 등으로 

지칭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의 단계는 생산의 기존 패

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한 국가에서 모든 생산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방식에서 점차 국가 간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거래비용이 감

소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분업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

어졌다. Lanza(2019)는 기업의 글로벌 확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요구와 글로벌 수요를 파악

하기 위해 해외에 영업부서를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였고, 그 다음에

는 저비용의 노동력과 고숙련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

나 선진국으로 시장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저렴한 비용과 짧은 배송시간으로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조립 또는 생산공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그림 1 > 기업의 글로벌 확장 과정

   자료: Lanz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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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win(2019)은 국가별로 부품과 최종재에 대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어떻게 산업이 변모해 왔는지를 수치로 제시한 다이어그

램을을 소개하였다. 이는 국가별 순 무역을 반영하는 지수를 사용하

여 부품 무역과 최종재 무역의 변천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주황선)은 부품과 최종재 모두에서 2000년경에 정점을 

찍었으며, 최종재 수출에서 부품 수출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

다. 전기 및 광학기기(파란선)는 주로 최종재 조립공장의 오프쇼어링

(저임금국가 특히 중국으로 옮겨 가는 현상)으로 인해 회사본부 기

능이 혼합된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GVC 다이어그램 수치 결과는 기계류의 경우 부품과 최종재 산업 모

두 지속적이고 강한 우상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광학기기

는 최종재의 경우 양(+)의 긍정적인 면이 보이나, 부품 산업의 경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자동차 산업은 1995년에 음(-)의 사

분면에서 시작하지만 2000년까지 급격히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2010

년 최종재의 순수출은 음(-)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중국이 자동차 최

대소비국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그림 2 > Baldwin이 제시한 GVC 다이어그램 (한국 및 중국)

    자료: Baldwi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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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글로벌 생산 관련 문헌 검토

OECD는 국가별 글로벌 가치사슬(GVCs) 관련 통계로 부가가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전통적인 국가별 총(total) 무역 개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순(net) 무역로 재환산하여 추정한 값이다. 기존에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수출입액은 총(total) 무역의 개념으로 단순히 자국의 전체 몫이 

아닌 국가별 관세선을 통과한 총 물동량을 의미한다. 글로벌 분업 생

산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간재 수입 비중을 차감한 

순수한 자국의 순(net) 무역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국가별 무역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Fally(2012), Antras et al.(2012) 등은 산업과 국가가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 어느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

론을 제시하였다. GVC 생산과정 중 전방산업에 위치할수록 상류성

(upstreamness) 수치가 높아지고, 후방산업에 위치할수록 하류성

(downstreamness)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국가나 산업이 생산과정 중 

어느 위치에 선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해당 수치는 생산 및 주

요 투입물의 구매를 국내와 해외 중 어디에서 선택해야 유리한지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생산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은 

OECD의 다국가산업연관표(MIOT)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표는 간단

히 말해 국가별 공급사용표(Supply Use Table)를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연계표이다. Ahmad et al.(2013)은 2006년 터키의 마이크로데이터

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기업의 수

출 집약도(수출액/산출액), 기업의 중간재 수입 비율(중간재 수입/중간

재 총액) 등을 기업 소유권별(즉, 기업이 외국인 소유인지 국내 소유인

지) 및 기업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로 살펴본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

록 더 크게 증가하고 또한 외국 기업인 경우에 더 크게 증가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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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mad and Ribarsky(2014)는 OECD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Trade by Enterprise Characteristics, TEC) 및 부가가치 기준 무역

(Trade in Value Added, TiV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차이를 고려하

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업 규모와 소유권의 차이를 고려하여 

25개 유럽 국가, 캐나다 및 미국에 대한 수출 기업의 점유율, 기업의 

수출 가치, 기업의 수출 회전율과 같은 지표를 분석하였다. 

Piacentini and Fortanier(2015)는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 확장하였다. OECD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인구통계, 기업통계 및 다국적 기업 등)를 수집하여 

기업 규모와 소유권별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외국 소유의 규모가 큰 

기업이 일반적으로 수출/생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수입/생산 비

율, 부가가치/고용 비율 및 수출을 위한 공급자로서 중소기업(SME)의 

중간 투입 등도 중요한 변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Chen et al.(2012)은 상품별 산업연관표(I/O)를 토대로 중국의 가

공 수출, 비가공 수출 및 국내 최종수요로 구분하여 중국의 국내 최종

수요가 수출보다 더 높은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제분석국과 국제무역위원회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 산업연관표(Extended I/O)를 작성하였다. Fetzer and 

Strassner(2015) 및 Fetzer et al.(2018)은 다국적 기업(MNE)을 구분하여 

주요 특성 차이를 파악하였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및 국내 비다국적 기업으로 세분하고, 이

를 토대로 확장 I/O 테이블을 구축하였다.

Koji Ito et al.(2020)은 일본의 사업체 기반 마이크로데이터를 사

용하여 일본 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생산량을 수출 또는 국내 판매용 

생산으로 세분하여 확장된 다국가 산업연관표(MIOT)를 구축하였다. 이
를 토대로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지표를 추정하여 일본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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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GVCs) 참여도를 파악하였다. 결과는 글로벌 가치사슬 

단계 중 전방 참여가 높은 산업의 경우 기존 다국가 산업연관표(MIOT)

에서 계산된 추정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 간 생산 분업화, 글
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 다국적 기업의 높은 점유율, 제조부문의 
높은 내부 무역 등에 기인한다고 제시하였다.

Roman Stollinger(2020)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업생산 단계를 

나타내는 “스마일 곡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기반으로 산업 수준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국가별 기능적

(전체생산, 제조업) 전문화 수준을 비교하였다. 

< 그림 3 > 스마일 곡선

  출처: Stolling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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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국가별 스마일 곡선 검증 사례

 출처: Stollinge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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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가치사슬 국가별 분석결과

2-1. 부가가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OECD 부가가치 무역(TiVA) 분석결과는 국가별로 경제에 대한 

대외 무역의 부가가치 기여도,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국가 경제의 

상호 연계, 무역에 대한 실제 효과, 상품 및 서비스 중간제품의 무역 

규모 등을 현황을 제공한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 지표는 OECD- WTO 

공동 이니셔티브에서 비롯된 OECD부가가치 무역(TiVA)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제공된다. 현재 199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지표가 수록

되어 있으며 국제 표준산업분류(ISIC 4)에 따라 정의된 66개 국가경제 

및 45개 산업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부가가치 무역액의 

추정은 총 수출을 국내외 부가가치로 분해한 것이다. 수출의 국내 부

가가치분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수입국에서 소비된 국내 

부가가치, 제3국에 보낸 국내 부가가치, 재수입되는 국내 부가가치이

다. 우선 수입국에서 소비된 국내 부가가치는 수입국의 경제 내에서 

직접 소비되는 최종재 및 중간재의 국내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제3국에 보낸 국내 부가가치는 제3국으로 재수출된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재수입되는 국내 부가가치는 

최종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투입물에 부가가치를 나

타낸다. 

<그림 5> 총 수출의 부가가치 구성 요소 및 관련 GVC 무역 흐름

   출처: WTO(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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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참여 지수는 경제가 생산 및 대외 무역을 위해 글로벌 가

치 사슬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지표는 

글로벌 생산의 상류성(업스트림) 및 하류성(다운스트림)을 반영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개별 경제는 수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해외 투입물을 수입(후방 GVC 참여)하고 국내 

생산 투입물을 하류성 생산단계를 담당하는 국가에 수출(전방 GVC 참

여)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한다. 후방 GVC 참여는 경제의 총 

수출에 대한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을 나타낸다. 이것은 경제가 

수출을 생산하기 위해 중간재를 수입하는 GVC의 구매자 관점 또는 조

달 측면이 된다. 전방 GVC 참여는 경제의 총 수출에 대한 제3경제로 

보내진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나타낸다. 추가 처리 및 공급망을 통한 

수출을 위해 제3경제로 보내진 투입물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를 포착

하는 것이다. 이것은 GVC 참여의 판매자 관점 또는 공급 측면이다. 부

가가치 기준 무역 추정치는 수출에 대한 서비스의 실제 기여도를 추정

할 수 있게 한다. 

2-2. 중간재 무역

중간재는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생산에 투입물로 사용되는 유형 

및 무형의 제품이다. 중간재에 대한 무역통계는 GVC내에서 부품, 구성

요소, 액세서리 및 중간 서비스를 반영한다. 중간재의 정의는 소비, 자

본 및 중간재를 구분하여 주요 최종 용도별로 상품을 분류하는 유엔의 

범경제범주(BEC) 분류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한다. 상품 중간재 수출입

은 1차(BEC코드 111) 및 가공(121) 중간 제품을 포함한 식품 및 음료산

업, 운송장비용 부품 및 액세서리(53), 부품 및 액세서리(운반 장비 제

외, 42), 1차(21) 및 가공(22) 산업 공급을 포함한 기타 제조품이 포함되

고 연료는 제외한다. 서비스 중간재 수출입은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포함한다. 

최근 중간재에 대한 수출은 2021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Covid-19 대유행의 정점인 2020년에 비해 연간 28% 회복률

을 보였다. Covid-19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자동차 부문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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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수출 수준을 약간 초과하여 2021년 4분기에 2% 증가하였다. 주로 

아시아 공급망 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제품은 첨단 부품(프로세서, 

직접회로 및 메모리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중간재 수출

은 12%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중국 산업을 겨냥한 철광석과 대두의 

브라질 수출이 거의 50%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21년 4분기 북미 중

간재 수출은 전년 동기14.5% 증가하였으며 주로 동물 사료용으로 중국

에 대한 미국의 대두 수출에 의해 크게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중간재 수출은 전년대비 24% 이상 증

가하였고 유럽의 중간재 수출은 18% 증가하였다. 

<그림 6> 지역별 중간재 수출 추이

출처: WTO(2022)

주요 항목별 중간재 수출은 기타 산업(금속구조, 제품 및 화합

물, 전기전자, 의료 및 제약 제품과 같은 투입물)은 2021년 4분기에 전

년동기 대비 31% 증가하였고, 금액은 약 13억 달러 수준에 이른다. 1

차 및 가공식품 및 음료 제품의 수출은 2021년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 4분기에 23% 증가했다. 광석류는 철광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3분기 13%, 4분기 10%로 둔화되었다. 운

송장비에 대한 중간재는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 증가하였다.

- 15 -

<그림 7> 세부 항목별 중간재 수출의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WTO(2022)

국가별로 상위 중간재 수출항목을 살펴보면, 중국은 산업 투입

물(예, 메모리, 집적회로, 소비재용 부품 및 액세서리) 수출의 절반 이

상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투자 및 무역정책 인센티브와 

전략적 지리적 위치 덕분에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생산의 주요허브

가 되었다. 이를 통해 21년 4분기 상위 15개 중간재 수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28% 성장했으며 국내 생산 투입물의 4분

의 3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프랑스의 중간재 수출은 주로 항

공기 및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예,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및 기

어박스)로 구성되어 총 중간재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

타 주요 중간재 수출은 백신과 의약품 등으로 총 3%를 차지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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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국가별 중간재 수출액(2021년 4분기)  

순위 국가 금액(10억불) 전년대비 변화(%)
1 중국 418 33
2 미국 213 17
3 독일 177 8
4 홍콩 130 24
5 한국 110 23
6 일본 102 10
7 대만 92 26
8 네덜란드 83 22
9 벨기에 74 39
10 싱가포르 71 21
11 프랑스 65 20
12 이탈리아 65 9
13 영국 63 34
14 캐나다 54 15
15 말레이시아 52 28

출처: WTO(2022)

국가별로 상위 중간재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홍콩은 해외에서 

조달한 중간재 수입의 84%를 아시아에서 수입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중국 39%, 대만 22%, 한국 12% 비중으로 조달하였다. 중간재 수입에서 

전자부품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홍콩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고

부가가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전체 

중간재 수입국으로 미국과 중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4분기에 310억 달러로 주로 옥수수가 가장 많이 수입되

고, 자동차 및 전기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부품 및 액세서리

가 높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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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국가별 중간재 수입액(2021년 4분기) 

순위 국가 금액(10억불) 전년대비 변화(%)

1 중국 439 19

2 미국 268 24

3 독일 154 15

4 홍콩 128 25

5 인도 89 42

6 일본 81 29

7 한국 81 31

8 네덜란드 78 26

9 멕시코 75 23

10 프랑스 72 16

11 영국 71 12

12 이탈리아 67 24

13 벨기에 64 36

14 싱가포르 63 23

15 대만 60 29

 출처: WTO(2022)

2021년 4분기에 중남미 내 중간재 교역은 전년대비 39% 증가하

여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1차 및 반제품 식품과 광석 제품 수출에 의해 기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북미는 2021년 4분기에 아프리카 수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대두 수출이 20배 증가하여 4분기에 8억달러, 

백신 수출이 4배 증가하여 7억 달러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시

아에 대한 아프리카 수출은 2021년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5%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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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지역 간 및 지역 내 중간재 거래 증가율 변화(2021년 4분기) 

(전년대비 %)
수입업자

아프리가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수출
업체

아프리카 13 45 2 46 68
아시아 26 22 27 26 44
유럽 21 21 18 14 22
북미 43 11 3 15 25
남미 27 21 23 37 39

출처: WTO(2022)

<참고1> 지역별 중간재의 세계 상품 수출 (2019. 1분기 ~ 2021. 4분기)

(단위: 
십억불)

전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기타

‘19

Q1 1,971 48 771 766 263 72 51

Q2 2,013 48 811 758 269 79 48

Q3 1,998 47 834 719 262 81 55

Q4 1,989 47 838 714 259 75 57

‘20

Q1 1,878 45 736 727 253 68 49

Q2 1,696 38 743 596 201 74 46

Q3 1,980 47 858 697 246 78 55

Q4 2,164 54 931 766 276 78 59

‘21

Q1 2,259 58 940 840 282 86 55

Q2 2,488 68 1,046 897 299 113 64

Q3 2,511 67 1,099 864 296 114 71

Q4 2,629 69 1,158 905 316 99 81

출처: WTO(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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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중간재 항목별 수출액 (2019. 1분기 ~ 2021. 4분기)

(단위: 
십억불)

전체 식음료 기타품목 광물 부품 운송부품

‘19

Q1 1,971 75 971 156 504 265

Q2 2,013 75 981 168 523 265

Q3 1,998 75 937 182 542 261

Q4 1,989 81 924 176 547 261

‘20

Q1 1,878 79 896 165 491 246

Q2 1,696 83 800 178 481 155

Q3 1,980 82 891 217 558 234

Q4 2,164 95 988 217 601 264

‘21

Q1 2,259 97 1,068 238 595 261

Q2 2,488 108 1,218 262 638 262

Q3 2,511 105 1,231 245 677 253

Q4 2,629 117 1,297 239 707 270

출처: WTO(2022)

<참고 3> 지역간 및 지역내 중간재 수출 (2019. 1분기 ~2021. 4분기)

(단위: 십억불)
수입업자

아프리가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수출
업체

아프리카 5 33 21 7 2

아시아 29 773 137 139 32

유럽 27 112 632 73 14

북미 5 83 49 150 20

남미 2 43 15 16 15

출처: WTO(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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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캐나다의 특수중간재 수출입 GVC

국가 간 생산과정의 세분된 정보를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해

외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의 구조 형태와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

이다. 범경제분류(Broad Economic Category, BEC 5)는 무역과 생산의

광범위한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주요 산출물 분류체계이다. 아래 그

림과 같이 우선 광의의 경제범주(8개로 구성)로 구분되고, 해당 경제범

주별로 재화와 서비스로 각각 나뉜다. 또한 사용 목적에 따라 중간재, 

자본재 및 소비재를 구분된다. 이때 중간재는 1차 중간재와 가공 중간

재로 다시 나뉘는데 이중, 1차 중간재는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세분되

고, 가공 중간재는 일반 중간재와 특수 중간재로 세분된다. 캐나다는 

국제무역 관점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되는 중간재 흐름을 파악함으

로써 GVC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Covid19 팬데믹 시기 동안 캐나다가 GVC내에서 어떻게 적응했는

지 캐나다의 중간재 수입 품목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그림 8> 범경제분류(BEC 5) 상세도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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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캐내다 중간재 구조형태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일반중간재는 광범위한 산업에서 소비되는 반면 특수 중간재는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에서만 소비된다. 예를 들어, 운송장비 및 여행 

서비스업에서 일반중간재는 공압타이어, 합금강 반제품 및 스테인리스

강선이 포함되는 반면 특수중간재는 자동차, 엔진, 부품용 차체 부품 

및 액세서리가 포함된다. 터보 제트 또는 터보 프로펠러 및 자동차 부

품 등 일반적으로 특수중간재는 특허로 보호되거나 법적 또는 기술적 

능력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특수공식에 따라 생산되

는 전자부품, 제약,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이다. 전체 캐나다 수입에서 

특수중간재의 수입 비율은 팬데믹 이전 3년 동안 꾸준하게 전체 캐나

다 수입액의 약 26%를 차지하였다. 이후 2020년 24.9%, 2021년 23.5%

로 감소했다. 이는 캐나다가 Covid-19 팬데믹 이전기간에 비해 수입을 

통한 GVC 활동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캐나다의 특수중간재 수입 GVC 참여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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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 수입된 특수중간재는 2021년 총 1,442억불로 2019

년 1,558억불에 비해 약 7.4% 감소했다. 자동차용 차체 부품 및 액세서

리(50억불), 투약된 의약품(49억불), 엔진(39억불), 자동차용 부품 및 액

세서리(34억불),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 부품(34억불)은 2021년 수

입 상위 5개 특수중간재 항목이다. 한편 일반중간재 수입은 같은 기간 

23.6% 증가했고 소비재 수입도 7.1% 증가하여 특수중간재가 펜데믹 기

간 동안 특히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특수중간재 수입은 운송 장

비 및 여행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운송 장비 및 여행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산업의 경우 2019년과 2021년 사이 특수중간재 점유율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운송 장비 및 여행 서비스는 펜데믹 기간 동안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총 수입된 특수 중간재 점유율(2017-2021년, 캐나다)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총수입된 특수중간재 대비 국가별로 수입된 특수중간재 비율을  

보면 미국은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

당 기간 동안 52.8%에서 51.4%로 소폭 감소하였다. 멕시코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반면 중국에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3대 주요 교역 상대

국 외에 일본, 영국, 프랑스, 벨기에는 하락한 반면 독일, 이탈리아, 브

라질, 한국, 대만, 인도, 베트남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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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국 이외에 상위 국가에서의 특수중간재 

수입비율(2019-2021년, 캐나다)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특히 운송 장비 및 여행 서비스의 경우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미국, 멕시코 및 영국에서 수입된 특수중간재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증가하였다.

<그림 13> 미국 이외에 상위 국가에서의 특수중간재 수입 

비율(2019-2021, 운송 장비 및 여행 서비스, 캐나다)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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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비즈니스, 금융, 미디어는 상위 수입 국가인 

미국과 멕시코 외에 아시아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국에서 수입된 

특수중간재 비율은 감소하여 2019년 42.9%, 2021년 37.1%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 외에도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및 한

국 등의 비율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급망 조정 

및 지역 다각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미국 이외에 상위 국가에서의 특수중간재 수입 

비율(2019-2021,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금융 및 미디어, 캐나다)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미국에서 수입된 특수중간재의 가장 큰 증가는 건강, 스포츠, 문

화 활동 및 교육으로, Covid-19 펜데믹 기간 동안 미국 건강 관련 상품

에 힘입어 2019년 38.3%에서 2021년 44.7%로 증가했다. 동 기간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벨기에와 스위스이며, 벨기에의 경우 인체용 백신 

수입 증가보다 더 많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면역 제품 및 의약품 수입 

감소가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특수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고, 주요 제품은 진단 또는 실험실 시약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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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캐나다의 주요 국가별 특수중간재 수입 비율 변화

분류 (BEC 기준) 미국 중국 멕시코
전체 감소 증가 감소
 - 전체 (운송장비 및 여행서비스 제외) 증가 증가 감소
 - 운송장비 및 여행서비스 감소 증가 감소
 -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금융 및 미디어 감소 증가 해당없음
 - 건강, 스포츠, 문화활동 및 교육 증가 증가 감소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상위 수입 중간재(연간 10억 달러 이상)에 대해 분석했을 때,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미국에서 수입된 엔진제품(1000cc 초과)은 

2019년 75.0%, 2021년 80.7%로 증가하였다. 반도체 및 프로세서 제품의 

수입은 미국에서는 2019년 47.5%에서 2021년 25.8%로 감소한 반면 아

시아 국가, 특히 대만, 중국, 한국 및 베트남에서는 증가했다. 

<표 5> 제품 및 주요 공급원 국가에 대한 특정 중간재 비율(%) 

2019년 2021년 차이(%p)  
운송 장비 및 여행서비스
 (실린더 용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엔진 제품)
  미국 75.0 80.7 5.7
  멕시코 9.7 8.6 -1.1
  스페인 9.5 6.1 -3.4
  일본 1.5 2.2 0.7
  오스트리아 1.1 1.4 0.3
  대한민국 0.4 0.5 0.1
  중국 0.3 0.2 -0.1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금융 및 미디어
 (반도체 및 프로세서 제품)
  미국 47.5 25.8 -21.7
  말레이시아 15.9 17.6 1.7
  대만 7.8 12.6 4.8
  중국 7.3 12.0 4.7
  필리핀 5.4 6.4 1.0
  대한민국 1.4 6.1 4.7
  베트남 2.4 5.4 3.0

출처: 캐나다통계청(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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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 대한 특수중간재 수입 비율은 GVC에 대한 참여도를 간접적

으로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COVID-19 펜데믹 전

후로 GVC와 관련이 있는 특수중간재 수입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운송장비 및 여행 서비스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가장 크게 감소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GVC와 관련이 없는 일반 중간

재 및 소비재 등의 수입 비율은 상승하였다. 주요 국가별로는 2019년

과 2021년 사이에 미국, 멕시코, 일본, 영국, 벨기에 등은 특수중간재 

수입 비율이 감소한 반면 중국, 인도,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국

가는 증가하였다. 

2-4. 캐나다와 중국 간 중간재 무역 추이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이며 캐나다의 두 번째

로 중요한 교역국이다. 여기서는 중국과 캐나다의 교역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살펴보

고, Covid-19 펜데믹 기간 동안 중국과의 무역 중단이 캐나다 공급망과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캐나다와 중

국의 무역은 다른 주요 상대국과의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2019년 

상품 수출 침체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상품 무역은 연간 11%, 서비스 

무역은 연간 12% 성장했다. 캐나다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2000년 약 1%에서 2019년 거의 6%로 급격히 증가했

다. 

- 27 -

< 그림 15 > 캐나다 무역 비중

범경제분류별(BEC)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의 중국 수출 중 대부

분은 중간재로 나타나고 있고, 광물 및 목재 펄프와 같은 1차 제품 위

주로 나타났다.

< 그림 16 > BEC 범경제분류별 무역

< 그림 17 >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비율



- 28 -

Hausmann et al(2007)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거래 상품의 복

잡성을 각 상품의 기술적 요소를 측정하는 대신 모든 국가의 수출에서 

얻은 1인당 GDP의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각 품목(HS 6digit)별 복잡성 

또는 소득수준을 분류한다. UN Comtrade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2000년 수출을 위한 평균 국가 소득수준은 8,300달러였다. 중국과 캐나

다의 수출은 모두 평균 이상이다. 중국의 복잡성은 약 10,300달러인 반

면 캐나다는 약 14,100달러로 나타났다. 2009년까지 중국 수출의 복잡

성은 캐나다 수출의 복잡성을 능가했으나 그 이후로 양국 수출의 복잡

성은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은 캐나다 수출을 크게 따라잡았고 캐나다 수출은 기준 그룹보다 

약간 낮았다. 양국 간의 양방향 무역의 복잡성을 살펴보면 무역 상품

이 거의 동일한 소득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중국 수출

은 항상 중국의 캐나다 수출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기간을 제외하고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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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 양국간 수출 복잡성(수출 소득 수준)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많은 상품의 공급자이다. 중국

은 무역품목분류(HS 6digit) 수준에서 거래되는 제품 12개 중 1개에 대

해 세계에서 지배적인 공급자이다. 그 중 다수는 전기제품, 무기화학 

물질 및 섬유이다. 무역품목분류(HS 6digit) 수준에는 5,428개의 제품이 

있다. 2018년 중국은 5,000개 제품을 수출했고 448개 제품에서 50% 이

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전체 제품의 약 절반인 2,615개 제품

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그림 19 > 시장점유율에 따른 국가별 교역 품목(HS 6digit) 수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이 시장점유율(10% 기

준 및 50% 기준)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제품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

다. 2016년은 두 범주가 감소한 첫 해로 둘 다 감소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추세 아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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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시장 점유율 10% 및 50%를 초과하는 중국 제품의 수

캐나다 2016년 기준 공급사용표를 통해 중국 수입품이 캐나다 

경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중국 수입의 31%인 127억 달러

가 소비재였다. 소비재는 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본 

및 중간재의 수입은 생산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45억 달러(12%)의 중국 수입품은 자본재로 나타났고 대부분은 기계 및 

장비가 해당된다. 2개의 제품에서 수입액의 23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

고 있고 이는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과 기타 통신 장비가 

해당된다. 이들의 수입은 자본 투입(국내 및 수입 포함)에 대한 전체 

캐나다 시장의 각각 약 16% 및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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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품별(HS 1digit) 중국으로부터의 캐나다 상품 수입

투입물에 중국 제품이 10% 이상 포함된 캐나다 산업의 수를 살

펴보면 상위 10개 제품의 투입은 각각 200개 이상의 산업에서 이 기준

을 능가하고 있다. 10개 항목 중 소형 전기 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다. 233개 산업 중 226개 산업에서 10% 이상의 중국 제품이 포함

되어 있다. 모든 산업에 걸쳐 소형 전기제품의 평균 중국 제품 투입은 

36%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산업의 97%가 소형 전기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입량의 3분의 1이상이 중국산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형 

전기제품에 들어가는 HS-10 수준의 세부 제품은 47개이다. 이 47개 중 

9개는 제한된 공급 목록에 있으며 9개 모두 중국이 최대 공급업체이

다. 또한 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중국이 세계 수출의 60% 이상을 차

지한다. 이러한 모든 요인을 볼 때 중국산 소형 가전제품의 대체품은 

대체하기 어렵고 만약 존재한다면 상당히 비쌀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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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 중간재가 많이 투입된 품목

한편 캐나다 통계청은 중국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 수를 직접 추

정하지는 않지만 각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을 기반으로 수출로 지

원되는 총 일자리와 미국 수출로 지원되는 일자리에 대한 추정치를 제

공한다. 다만 해당 숫자가 수출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가정하에 단순히 나타낸 것이다.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업별 캐나다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이 수출로 인한 

중국의 일자리 비중과 같다고 가정하면 중국 수출과 관련된 일자리 수

를 추정할 수 있다. 2016년 공급사용표를 사용하여 캐나다 통계청은 

경제에 18,435,405개의 일자리를 수를 추정하였다. 이 중 3,273,221개의 

일자리(약 6개 중 1개)가 수출로 지원되었고, 2,204,872개가 미국 수출

로 구현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182,026개의 일자리가 중국 수

출에 포함된 것으로 도출하였고, 이는 캐나다 전체 일자리의 약 1%를 

차지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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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 무역통계 작성방법 사례연구 

3-1. 단일국가 부가가치 무역통계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통계는 국내 산업의 기여분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입의 기여분을 각각 상세히 구분하여 무역을 통해서 국

가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

국가 공급사용표를 기초자료로 하는데 이는 각 국가별 공급사용표와 

각국 통계청에서 작성한 세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사실상 개별

국가에서는 타 국가에 대한 세부 자료를 파악하는데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국가별 공급사용표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연

구기관에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다국가 공급사용표는 국가 및 산업 간

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하다. 특히 

동일한 국경을 여러 번 통과할 때 무역통계에서 이중 계상되는 부분과 

수출재화에 체화된 해외로부터 구입한 중간재 수입분 가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반면 여러 국가에서 채택한 일관되지 않은 산업 및 품목 

분류체계, 자료집계 수준 차이, 국가 간 무역통계 갭 차이 등을 포함한 

통계 작성에 나타나는 불일치 요인 등으로 다소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자국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TiVA) 작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작

성하는 다국가 공급사용표보다 시의성이 높고 상세한 수준으로 작성하

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식 국가 계정과 정합성을 제고

하며 부가가치 무역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공급사용표 통계는 약 71개 산업 및 북

미산업분류(NAICS) 소분류(3digit) 수준으로 매년 작성되고 있다. 단일 

국가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는 이보다 더 상세한 약 81개 산업 

수준에서 공급표, 사용표 및 수입표를 사용하여 도출한다. 이러한 확장

은 특히 기술 및 항공우주, 의료, 제약, 정보 서비스, 연구 및 개발 분

야 등에서 세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을 세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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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외에도 수입 및 수출 열벡터를 국가 및 지역별로 세분하였다. 미

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거래계정 통계를 이용하여 국가 및 지역별 

거래를 별도로 파악하여 캐나다, 중국, 유럽, 멕시코 및 기타 국가로  

통계를 세분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수출 위치에 따라 업

스트림(상류) 또는 다운스트림(하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을 예로 들어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의 업스

트림 관점을 살펴보자. 자동차 제조업의 총수출과 수출에 포함된 부가

가치는 자동차 제조업 자체에도 기인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른 여러 투입 요소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투입 요소 중 

광석은 채굴된 다음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정제되고, 실리

콘은 자동차에 삽입되는 컴퓨터 칩으로 제조된다. 각 생산 단계는 국

내에서 생산된 투입물과 해외 수입분이 모두 포함된다. 업스트림 관점

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추정치는 최종재 생산을 위해 투

입되는 모든 중간투입 요소들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다운

스트림 관점은 광업의 부가가치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일부는 금

속 제품의 정제 및 제조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으로 유입된다. 그 외는 

석유 및 석탄 제품 제조업으로 유입된 다음 해당 제품이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가스수도업으로 유입된다. 다운스트림 관점에서 부가가

치 기준 무역통계(TiVA) 추정치는 최종재의 부가가치 생산이 다른 산

업에 유입되어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추정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다운스트림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추정치는 예를 들어“자동차 제조업의 총수출에서 광업의 생산이 얼마

나 중요한가?” 또는 “어떤 산업의 총수출액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중

간투입액은 얼마일까?” 등과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 업스트

림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추정치는 “자동차 제조업

의 수출을 위한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무엇인가?” 또는 “어

떤 산업이 총 수출 생산에서 해외 공급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가?”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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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출방법 및 산식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시범적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는 매년발표되는 산업계정과 국제거래계정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무역에 대한 자료를 세분화 및 재분류한 후 공급표, 사용표 및 수

입표를 재생성된다. 추정 방법은 이러한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크게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의 유

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계자료의 세분화와 개념 및 분류 재정의 

등 사전 조정작업을 수행한다. 둘째, 조정된 통계표를 통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가 구축되는 전체, 부가가치 및 수입 관련 유발계

수표를 도출한다. 셋째, 해당 투입계수표를 통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

계(TiVA)를 생성한다.

< 그림 23 > 미국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도출 도해

 

       출처: BEA

첫 단계로 사전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공표되는 공급표, 사

용표 및 수입 행렬표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다. 한다. 첫째, 공급표, 사용표, 수입 행렬표의 상세 

수준을 앞서 설명한 71개 산업에서 81개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입표는 캐나다, 중국, 유럽, 멕시코 및 기타 국가에 대한 별도의 행

렬표로 재가공한다. 이는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거래계정의 상

품 및 서비스의 양자 간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일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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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인근 연도의 비율을 적용하여 대체하여 적용하

였다. “기타”행의 값은 관련 품목으로 추가 재배분하여 공급표와 사

용표를 조정하였다. “기타”행은 표의 나머지 부분과 달리 해외에서

의 국내 직접구매분 및 미국 내에서의 해외 직접구매분과 같은 사항을 

설명하도록 설계된 조정 행이다. 

우선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관련 유발계수는 앞에서 사

전작업으로 재조정해 놓은 공급표, 사용표 및 수입 행렬표를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한다. 사용표는 국내사용과 해외수입분을 모두 포함하

고 있는데 이 중 해외 수입분을 차감한 국내 사용표를 도출한다. 국내 

사용표는 사용표(U)에서 수입 행렬표(M)를 그대로 차감한 값이다. 

   
그리고 각 상품의 산업별 국내 사용을 산업의 총생산(g)으로 나누어 국

내 사용표로부터 산업별 국내 중간투입계수표(Bd)를 계산한다. 이 표는 

산업(열)에서 생산된 총생산량의 1달러당 사용되거나 필요한 각 상품

(행)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아래 식의 연산자 기호(^)는 벡터 위에 배치

될 때 벡터의 요소가 주대각요소에 나타나고 다른 곳에는 0인 정방행

렬을 의미한다. 

   
산업별 시장 점유율 행렬(D)은 조정된 공급표(V)를 토대로 각 상품의 

생산을 각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전체 산출(q)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는 

각 산업에서 생산된 특정 상품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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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 구매분을 나타내는 열 벡터(f)에서 최종 수입

된 최종수요 구매분을 나타내는 열 벡터(fi)를 차감하여 국내에서 생산

된 최종수요 구매분을 아래 식과 같이 도출한다.

     
위의 정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각 상품의 총산출량 열벡터(q)와 각 

산업의 총산출량을 나타내는 열벡터(g)를 도출할 수 있다. 이때 연산자

(i)는 “1”로 구성된 단위합 열벡터이다. 

          
식(2)와 식(5)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식(3)과 식(6)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식(8)을 식(7)에 대입하고 q를 풀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식(9)의 행렬   은 상품별 국내유발계수 행렬로 국내 경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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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상품의 평균 산출량을 보여준다. 또한 식(7)을 식(8)에 대입하

고 g를 풀면 다음과 같다.

       
    

식(9)의 양변에 시장점유율 행렬(D)를 곱하고 식(8)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식(11)의 행렬  은 산업별 상품별 국내 유발계수표를 나타

낸다. 대부분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는 부가가치 유발계수표

와 수입 유발계수표를 통해 계산된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계산하려

면 먼저 산업별 산출 비율에 부가가치의 대각행렬을 도출해야 한다. 

이것은 산업별 부가가치 대각 행렬(e)에 산업 산출물의 대각 행렬(g)의 

역을 곱한다.

  
산업별 국내 유발계수행렬  에 위의 산식을 뒤에 곱하면 

부가가치 유발계수 행렬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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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발계수표를 계산하려면 먼저 산업별 수입 대 생산량 비율의 대

각선 행렬을 도출해야 한다. 양자간 수입 행렬표(M)에 대해 먼저 산업

(Mi)별로 총 양자간 수입을 계산하고 그 다음 수입 대 산출 비율의 대

각 행렬을 만든다.


위 행렬에 산업별 국내 유발계수 행렬을 곱하면 수입 유발계수표가 도

출된다.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TiVA) 계산은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계수표 식

(13) 및 식(14)에 수출을 곱하여 도출된다. 

  
 

식(14) 및 식(15)은 수출의 부가가치 및 수입 효과를 보여주는 산업별

상품별 행렬표이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값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로의 미국 수출의 국

내 부가가치분을 계산하려면 캐나다로의 수출만을 포함하는 양자간 수

출 행렬  ̂를 사용해야 하며, 식(14)̂의 결과는 부가가치 기여 산업(행)

과 수출된 상품(열) 모두에서 해당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분을 보여준

다. 미국의 자국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표에 

산업 수출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계산된다. 여기서 산업 수출은 상품별 

수출에 시장 점유율 행렬을 곱한 값이다. 세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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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산업 수출을 

사용하여 위와 동일하게 반복 적용한다. 유사하게 미국 수출의 해외 

수입분은 수입 유발계수표에 산업 수출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계산된

다. 세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통계는 각 거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수입 유발계수표를 사용하여 반복 적용한다. 이는 무역 상대국 및 지

역에 의한 미국 수출의 해외 수입분 추정치를 나타낸다. 

3-3. 추정결과의 활용범위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는 전통적인 수출 및 수입의 가치

측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단

일 국가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는 무역 데이터의 해외 및 국내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산업 및 품목별로 세분하여 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총무역 관점으로는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의 수출은 제조업 부문으로

만 볼 수 있다. 반면 부가가치 기준 무역 관점에서는 자동차 제조의 

수출을 상세히 분해하여 해당 수출에 부가가치를 제공한 다양한 산업

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를 위한 투입구조는 제조업 품

목 외에도 법률 서비스, 연구 개발, 전력 등과 같은 비제조 산업도 포

함한다. 또한 일부 투입물은 외국에서만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러한 미국 경제분석국(BEA)에서 시도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는 미국 수출에 포함된 다양한 기여 산업 및 품목별로 자료를 제공하

며, 무역 상대국 및 지역별로 미국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풍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 41 -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 측정방법 사례연구

4-1. 상류성(Upstreamness) 측정

Antras(2012)는 산업별 상류성(Upstreamness, 최종 사용으로부터

의 평균 거리) 측정에 대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측정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s)를 사용하여 

426개 산업에 대해 상류성 측정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OECD STAN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가 간 상류성 수치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이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와 사업체 자료를 통해 산

업별 주요 상류성 측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생산의 분업화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생산은 종종 여러 국가에 기반을 둔 여

러 공급업체의 투입물 및 구성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글로벌 

생산 공정을 상대적으로 상류단계와 하류단계로 구분하여 무역패턴 영

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생산 라

인 위치에 대한 산업 수준의 측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산업별 상류

성(Upstreamness, 최종사용으로부터의 평균 거리) 측정을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먼저 미국 산업연관표(I/O)를 사용하여 

총 426개 산업에 대한 업스트림을 계산하였다. 또한 별도로 구성한 

STAN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한 OECD 회원국에 대한 산업연관표(I/O)

를 사용하여 업스트림 수치가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도출

되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도출된 상류성(Upstreamness) 수치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산업 간 무역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류성(Upstreamness) 측정을 위해 우선 직관적이고 단순한 수

식을 위해 재고가 없고 N개 산업을 가진 폐쇄 경제를 생각해 보면, 한 

경제에서 각 산업(i)에 대해 총산출량(Yi)은 최종재(Fi)와 여러 산업에 

사용된 중간재의 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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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산업의 산출액

 : 산업의 최종수요

 : 산업에 투입되는 산업의 중간수요 

 

여기서 dij는 1달러 가치의 산업j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업i

의 산출물의 달러 가치이다. 위 식의 우변의 산출액 항(Yj)을 반복적으

로 대입하면 아래의 식과 같이 산업의 산출물을 가치사슬의 다양한 위

치에서 반영하는 무한한 유형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산업의 총생

산은 동 산업 내 최종재 수요분과 다른 산업에 중간수요분으로 판매된 

것을 모두 합한 것과 동일하다. 이때, 각 산업간 거리를 1로 부여하여 

상류성 측정산식(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2)

   ×  


× 


  



 
×


  




  



 
 × 


  




  




  



 
⋯    (3)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에 중간재 형태로 많이 투입되면 될수록 업스트

림( )가 큰 값을 가지게 되며 이는 산업연관표를 통해 쉽게 도출이 가

능하다. 

      ∆  ×   (4)

    1: 1로 구성된 컬럼 벡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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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수출하는 산업 및 품목의 상류성(Upstreamness)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폐쇄경제 하에서의 수식을 개방경제로 확

장하여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항등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5)

  : 산업의 산출액

 : 산업의 최종수요

 : 산업에 투입되는 산업의 중간수요 

  : 산업의 수출

 : 산업의 수입

위 식으로부터 j산업에서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중간 투입재로 사용되

는 i산업의 총생산량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6)

다만 해외 산업간 거래 정보 부족으로 국가의 j산업에 투입되는 i산업

의 중간수요 비율(dij)이 해당 산업 내 수출 및 수입의 비율과 동일하다

고 가정한다. 

             (7)

이러한 가정으로 를 단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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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국의 상류성(Upstreamness) 측정결과

산업별 상류성(Upstreamness) 측정을 위해 미국 경제분석국

(BEA)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한다. 산업연관표는 총 426개의 

산업이 있으며 그 중 279개가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 보조지표인 사

용표의 항목(i, j)은 미국 경제에서 산업 j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i의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고, 우측 열 벡터에는 소비, 투자, 재고변동 및 

순수출과 같은 최종사용에 들어가는 상품 i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앞에서 가정한 개방경제에서의 산식 행렬을 도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i, j)번째 항목의 분자는 정확히 j의 생

산에 사용된 상품 i의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사용표 (i, j)번째 항목을 

이용하여 대입할 수 있다. 분모의     은 사용표의 i행에 있는 해

당 항목 값으로 계산된다. 이를 통해 산업 i에 대한 상류성 측정값인 

열벡터를 도출할 수  있다. 해당 수치는 평균 생산라인의 위치를 산업

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류성의 측정 범위는 최소 1(모든 산출이 최

종 사용에만 사용되는 19개 산업)에서 최대 4.65(석유화학)까지로 다양

하다. 426개 산업에 걸친 평균 값은 2.09이고 표준 편차는 0.85이다. 따

라서 평균 산업은 최종 소비 또는 투자보다 대략 한 단계 전에 생산 

공정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최소 및 최대 상류성 제조 산

업 20개를 순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 가구, 신발은 모든 산출물

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가장 높은 하류성(Downstreamness) 

산업이다. 반면 가장 높은 상류성 산업은 원재료를 가공하는 산업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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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 최소 및 최대 상류성(Upstreamness) 미국 제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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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y(2011)는 제조업내 상류성이 자본스톡 관련 변수들과는 양

(+)의 상관관계가 있고 기술 관련 변수들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고 제시하였다. 

< 그림 25 > 상류성과 산업 특성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OECD STAN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

에 대해서도 상류성을 측정하여 해당 결과와 미국의 상류성 수치와 상

관분석를 수행한 결과 모두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 그림 26 > 미국 상류성과 국가별 상류성 간 Spearman 순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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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한국의 상류성(Upstreamness) 측정결과 

우리나라의 2010년 산업연관표와 수출입 데이터를 연계하여 위

와 Fally(2011)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스트림 측정결과를 도출하였다. 

< 그림 27 > 업스트림 계산을 위한 과정 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최종 생산물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품

목일수록 상류성(Upstreamness)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종재로

서 바로 소비되는 건물, 교통, 사회서비스 등의 상류성 수치가 낮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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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 한국의 상위 상류성(Upstreamness) 품목

< 그림 29 > 한국의 하위 상류성(Upstreamness)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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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산업별 상류성 수치를 토대로 수출입 자료와 연계하여 가중평균

하여 수출과 수입의 산업별 상류성을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의 상류성 수치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 

상류성 수치가 수출 상류성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0> 수출 및 수입의 상류성(Upstreamness) 추이

  

   

주요 산업별(2digit 수준)로 살펴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수출입 상류성이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림 31> 산업별 업스트림 추이 비교

14.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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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을 더 상세히 세

분(3digit)하여 보면 반도체(C261), 전자부품(C262) 및 컴퓨터(C263)의 경

우 수입 상류성이 수출 상류성보다 수치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

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생산라인 위치를 기준으로, 상류에 위치한 품

목들을 수입하고, 하류에 위치한 품목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반면 통신장비(C264)와 영상기기(C265)는 상류에 위치한 품목들을 

수출하고 하류에 위치한 품목들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세부 산업별 업스트림 추이 비교(전자부품 컴퓨터 영상통신)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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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대체로 수입 상류성 수치가 수출 상류성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 업스트림이 높은 순으로는 자동차 부

품(C303),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C302), 자동차용 엔진(C301)으로 나

타났다. 

<그림 33> 세부 산업별 업스트림 추이 비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여기에서는 Fally(2012)의 상류성(Upstreamness) 측정방식을 적용

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 상류성 측정해 보았다. 시산결과 중간재로 많

이 쓰이는 품목의 경우 상류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최종

재로 주로 쓰이는 품목은 상류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보통, 철강, 석유 등 원자재의 경우 상류성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자동

차 등은 상류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출입 자료

를 토대로 산업별 상류성을 가중평균하여 수출과 수입에 대한 상류성

을 각각 도출하였다. 대체로 수출 상류성 수치보다 수입 상류성 수치

가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나 원료 등

을 수입하여 완제품 혹은 최종재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

여 수출하는 우리의 현실을 수치로 잘 설명해 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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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가치사슬과 다국적 기업

5-1.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은 글로벌 가치사슬 생산

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주체이다. OECD 및 신흥국 정부는 다

국적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를 실현하며 새로

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국제 투자 유

치에 열심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 활동과 경제 전반에 걸친 혜택에 대한 효과 분

석은 제한적으로 수행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불완

전하며, 일부 OECD 국가 중심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 결과, 다국적 기

업이 직간접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

는 한계를 지닌다. 

여기서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현지국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 계열사의 국내 연계를 분석하는 것을 초

점을 두고자 한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부가가치, 국제교역, 일자리 측

면에서의 직접적 효과와 다국적 기업 계열사가 국내 가치사슬에서 

상·하향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실증적 자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44개국과 43

개 산업을 다루는 OECD Analytical AMNE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현지 국가에서 외국 계열사의 활동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본국

에서 다국적 기업 본사(및 국내 계열사)의 활동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분석 AMNE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통계청에

서 수집한 공식 다국적 기업(MNE) 통계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통계

기법 및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누락된 정보에 대한 추정치를 보완한 

것이다.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산업연관표(WIOD 

Inter-Country Input-Output)와 연계되어 현지 및 본국에서 다국적 기업

과 국내 부문 간의 (자발적) 연결 및 상호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

을 제공해 준다. 국내 가치사슬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과 국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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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하면서 본 자료는 다국적 기업이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 통합되

어 있는지, 다국적 기업 계열사가 국내 중소기업에서 조달을 하는지, 

국내 가치 사슬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 해외 계열사에 대한 국내 부

문의 의존도, 외국 계열사가 현지 경제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가능한 영향 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국적 기업의 파급 효과가 존재하는 기본 전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다국적 기업에서 현지 기

업으로 유출되어 현지 경제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해외직접투자(FDI)가 국가 간 기술이전의 가장 중요한 채널 중 하

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현지 국가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계열사를 설

립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창출하기를 희

망한다.(OECD, 2008)

5-2. 다국적 기업이 현지 국가에 미치는 효과

다국적 기업 계열사는 현지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는 미화 19조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글로벌 생산량

의 약 12%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다국적 기업 본사

와 국내 공장, 즉 국내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생산량의 21%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3이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해외 계열사는 2014년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해외 

자회사의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이 중간재 및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정도는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 내에서 국제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산출 비중보다 작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수입 중간재의 가치는 이를 생산한 본국의 GDP에 대

한 기여로 한 번만 계산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총생산량 통계에 

여러 번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외 계열사가 본사에서 투입하여 최종 

제품에 통합할 때 투입된 값은 본국과 진출국의 산출물에서 두 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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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는 반면, 국내 모국의 GDP에서는 한 번만 계산된다.

다국적 기업 계열사는 수출과 수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이루

어지며 해당 기업 그룹의 대규모 무역 활동을 수행한다. 2014년에는 

해외 자회사가 전 세계 수출 및 수입의 각각 31% 및 28%를 담당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 본사의 수출 및 수입의 각각 24% 및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가 간에 차이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은 

프랑스와 헝가리 모두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헝가리는 외국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국내 다국적 기업

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은 높은 노동 생산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고용에서 차

지하는 전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2014년 약 23%). 

< 그림 34 > 현지 국가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직접적 영향,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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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국내 가치사슬 참여를 국내와 연계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진출국의 다국적 기업 계열사의 조달 구조를 보다 자세히 분

석해야 한다. 국내 연계의 한 유형은 외국 계열사가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경제 내에서 고객으로서 투입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발

생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외국 다국적 기업의 설립이 국내 공급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국내 공급업체

가 항상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흥 경제국에서 외국 자

회사가 때로는 현지 경제에서 독립된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투입 중간

재 대부분을 해외 및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 내에서 수입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평균적인 국내 기업과 비교할 때 외국 계열사가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중간재를 구매하고 이러한 중간재를 상대적으

로 더 많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2014년 

해외 계열사에서 매입한 중간재는 생산량의 61%(부가가치가 나머지 

39%)를 차지하였다. 

<그림 35> 해외계열사와 국내기업의 조달구조, 세계, 경제종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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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달은 2014년에 재화 37%와 서비스 47%로 구성되었다. 

서비스의 국내 조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비스의 국제적 공급 증가(예: 인터넷을 통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서비스는 국내 조달이 주로 이루어진다. 2014년에는 외국 계

열사에 의한 국제 조달의 25%만이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해외 계열사의 중간재 국내 조달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국내 

기업에 큰 혜택을 준다. 2014년 외국 계열사에 의한 국내 중간재 소비

의 58%가 국내 비다국적 기업에 의해 공급되었다. 해외 계열사는 국내 

다국적 기업(2014년 24%)과 현지 국가의 기타 외국 계열사(18%)에서도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조립

업체는 해외에 있을 때 일반적인 사업 파트너, 특히 1차 공급업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집중적인 협업(설계, R&D 

등)이 발생한다. BRIICS와 같은 신흥 경제국의 국내 조달이 더 중요하

다는 다소 놀라운 관찰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신

흥국의 국내 공급업체는 전반적으로 역량이 낮은 이유로 외국 자회사

가 해외 공급업체를 찾기도 한다. 반면 운송, 물류, 통신 비용은 열악

한 서비스 규제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더 폐쇄적

이어서 종종 국내 공급업체가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해외 계열사

의 조달 구조는 일반 국내 기업과 크게 다르다. 국내 기업은 단위 생

산당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경제 내에서 더 

많은 중간재를 조달한다. 또한 국내 경제에서 해외 계열사로부터의 조

달이 상당히 낮다. 

GVC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가치사슬 내 해외계열사 조달 

구조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2000년 해외 계열사의 생산은 부

가가치 43%, 중간재 57%의 구성비를 보이나, 이후 부가가치 및 생산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로 국제 조달은 국내 조달보

다 약간 더 증가했으며 이는 생산의 국제적 세분화 증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조달 구조를 분석할 때 OECD와 BRIICS 국

가 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BRIICS 경제에서 외국 계열사는 상대적

으로 더 많은 중간재를 구매한다. 그러나 중간재의 조달은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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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조달한 중간재의 15%(또는 생산량의 11%)가 국내부문에 집중

되어 있다. 다국적 기업 및 기타 해외 계열사 등 OECD 국가에 위치한 

외국 계열사는 상대적으로 외부 공급자로부터 조달하는 비율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더 많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비다국적 기업도 해외계열사 조달의 최대 수혜자라 볼 수 있다.

<그림 36> OECD vs BRIICS의 해외 계열사 소싱 구조

세부적으로 살펴본 개별 국가 수준의 결과는 국가 간 큰 이질성

을 보여준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및 일본은 해외 계열사에 의한 

현지 조달을 통한 중요한 국내 연계가 존재한다. 국가 규모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다양한 국내 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

크, 아일랜드와 같은 소규모 국가에서는 외국 계열사가 특히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외국 계열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국내 공급업체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미국의 외국 계열사에 의한 대규모 국내 조달은 

국내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비다국적 기업으로 이동하는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외국 계열사에 의한 국내 조달이 주로 이루어진다. 동

유럽 국가에서는 다른 외국 계열사로부터의 국내 조달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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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해외계열사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부가

가치 및 생산 비율이 낮고 국제 조달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식품 및 

담배, 직물 및 가죽, 제지 및 인쇄 및 목재와 같은 산업에서 외국 자회

사는 중소기업 및 기타 비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조달하기 더 어려운 부패하기 쉬운 투입물 

또는 부피가 큰 투입물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산업 중 일부에서 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비다국적 기업은 금속 제품, 전기 및 기계를 포함한 다른 

산업 분야의 해외 계열사에 의한 국내 조달에도 큰 역할을 한다. 제조

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은 전반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국제 조달

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긴밀한 접촉, 거리 

등으로 인해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 계열사보다 특히 국내기업에 유리

하다. 중소기업 및 비다국적기업의 국제 조달은 육상 운송, 항공 운송 

및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37 > 산업별 해외 계열사의 조달 구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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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열사는 현지 국가의 고객일 뿐만 아니라 중간재(다른 회

사에서 구매) 및 최종 제품의 공급업체로도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계

열사를 국내 가치사슬에 통합하는 것은 가치사슬을 현지 국가에서 다

국적 계열사의 결과물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해외 자회사는 특히 국내 시장을 위해 생산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국제 시장을 위해 생산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최종제품과 중

간제품을 구분하여 외국계열사의 생산물이 어떻게 국내기업의 투입요

소가 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해외 계열사 생산량의 약 2/3(즉, 2014년 

130억 달러)가 국내 가치사슬로 통합된다. 2014년 해외 계열사 생산량

의 26%는 최종 국내 시장으로 향했고 41%는 현지에서 국내 경제의 다

른 기업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비중은 2000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종 국내 수요에 대한 비중은 GVC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반영한다. 평균 국내 기업의 국내 전방 효과는 국내 중소기업

의 순전히 국내 활동을 고려할 때 훨씬 더 크다. 국내 기업의 90%가 

국내 경제에 머물고 있다. 국내 시장을 위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외국 계열사는 현지 경제의 국내 기업을 위해 상당 부분 중간

재를 생산한다. 외국 계열사 생산량의 1/3 이상이 국내 기업, 특히 국

내 비다국적 기업과 정도는 덜하지만 국내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

<그림 38> 해외계열사 및 국내기업의 산출물 사용, 세계, 총경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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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BRIICs 경제를 비교할 때, BRIICs 경제에서 해외 자회사

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더 현지 시장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

한 점유율(BRIICs 국가의 71%, OECD 국가의 65%)은 2000년 이후 특히 

신흥 경제국에서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계열사 생산량 중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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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가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BRIICs 국가와 같은 크고 성장하

는 국내 시장은 다국적 기업에게 중요한 위치 요소이다. 그림 7의 결

과는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에서 생산(조립 포함)의 중심지로서 이들 국

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OECD 국가의 해외 계열사의 생산은 최종 시

장을 겨냥한 반면 BRIICs 국가의 해외 계열사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간 제품과 관련된다.

<그림 39> 2014년 OECD 및 BRIICS 국가의 해외 자회사의 산출물 

사용, 총 경제

해외 자회사의 전방 연계는 개별 국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해외 자회

사가 (최종 및 중간) 생산량의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제품의 국내 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국

가의 외국 자회사에 더 중요하다. 이탈리아, 미국 및 일본에서는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투입물의 외국 자회사에 의한 생산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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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2014년 해외계열사, 개별국가, 경제전체의 산출물 사용

해외 자회사의 산출물 사용도 개별 산업에 걸쳐 매우 이질적이

다. 해외 계열사가 제조한 제품은 국제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

출된다. 2014년에는 최종재로 20%, 중간재로 27%가 수출된다. 전기, 기

계 및 전자 및 광학과 같은 제조 산업에서는 심지어 50% 이상 해외 

자회사의 생산량이 국제시장을 향하고 있다. 목재, 제지 및 인쇄, 광물 

제품과 같은 산업에서 외국 자회사는 특히 국내 시장을 위한 투입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외국 계열사가 생산하는 서비스는 특히 국

내 시장을 겨냥한다. 2014년 외국 계열사 생산의 37%와 46%는 각각 

최종 서비스와 중간 서비스로서 국내 가치 사슬로 향했다. 해외 자회

사의 전방 국내 연계는 창고 및 운송 지원, 우편 및 택배, 전문 및 과

학 서비스와 같은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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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4년 산업별 전 세계 해외 자회사의 산출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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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방법론 개요

모든 데이터는 국제산연연관표(WIOD)와 OECD AMNE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내부적으로 개발한 OECD 분석 AMNE 데이터베이스에서 가

져온 것이다. 

회사 소유권에 따라 국제산업연관표를 분할하였다. 모든 데이터가 두 

부분(국내 소유 및 외국 소유 기업)으로 분할하고, 국내 소유 기업(국내 

다국적 기업 및 비다국적 기업) 간에 추가 세부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로 있다. AMNE 정의에 따르면 회사 가치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최

종 소유자가 비거주자일 때 회사는 외국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44개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32개

국은 외국 계열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16개국은 국내 다

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레온티에프(Leontief) 역함

수를 사용하는 두 가지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첫 번째 지표는 레온티

에프(Leontief) 승수로 최종 제품의 판매에 의해 경제에 내포된 산출량

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 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Leontief 매트릭스

는 두 부분으로 분할된 AMNE 투입산출표에서 계산된다. 주어진 국가, 

부문 및 산업에 대한 승수는 이 레온티에프(Leontief) 행렬의 열방향 

합계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지표는 부가가치 승수이다. 이는 해외 계열

사 매출을 0으로 설정했을 때의 가상 GDP를 계산하는 것이다. 

GDP_s=v_s·(I-A^*)^(-1)·y^* 여기서 v_s는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

의 벡터이고 A^* 및 Y^*는 각각 레온티에프 계수 및 최종 수요 행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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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캐나다의 다국적 기업 범위

다국적 기업(MNE)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과반수가 소유한 기업

이다. 캐나다에서는 외국 다국적 기업(외국 모기업이 지배하는 캐나다

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캐나다 다국적 기업(해외 자회사가 있는 캐나다 

지배 기업)을 합치면 전체 기업 기업의 약 1%를 구성하고 있다. 상대

적으로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은 일자리, 자본 및 신기술

의 원천으로서 캐나다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통계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 활동, 재무 상태 및 성과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국내외 경제에 대한 투자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대한 기존 통계를 뒷받침하고 있

다. 캐나다 통계청은 외국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다국적 기

업의 국내 활동에 대한 지역별 세부 현황을 제공한다. 또한 캐나다에

서 다국적 기업 식별은 소유권 개념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외국에서 소유한 경우 외국 다국적 기업으로 국내에

서 소유한 경우 캐나다 다국적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외국 다

국적기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 다국적 

기업은 금융 및 보험 또는 정보 및 문화 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4. 캐나다의 다국적 기업 통계 주요결과

다국적 기업은 캐나다 기업 부문 근로자 3명 중 1명을 고용한다. 2017

년에 다국적 기업은 436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의 1,260만 

기업 부문 노동력의 1/3(34.5%)에 해당하며 그 중 외국 다국적 기업 

(18.2%)과 캐나다 다국적 기업(16.3%)으로 구분된다. 전체 경제 내에서 

다국적 기업은 캐나다 근로자의 23.2%를 고용했으며, 외국 다국적 기

업은 12.2%, 캐나다 다국적 기업은 11.0%를 차지했다. 지역(주)별로는 

온타리오가 39.6%로 다국적 기업이 고용한 기업 인력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앨버타가 두 번째로 높았고(36.2%)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가 가장 낮았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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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17년 지역별 다국적기업의 기업 부문 비율

캐나다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의 지역(주)에서 유사한 고용 비율

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다국적 기업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0.6%)를 제외한 각 주에서 기업 인력의 13.9%~18.8%를 고용했다. 반

면 외국 다국적기업의 고용은 여러 주, 특히 온타리오에 집중되어 있

다. 온타리오 근로자 4명 중 거의 1명(23.2%)이 외국 다국적 기업에 고

용되었다. 외국 다국적 기업의 일자리 점유율이 전국 평균(18.2%)보다 

높은 유일한 지역(주)였다. 앨버타가 17.5%로 두 번째로 높았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9.7%로 가장 낮았다.

<그림 43> 2017년 지역별 외국 다국적 기업의 기업 부문 일자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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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가치사슬

6-1. 디지털 플랫폼

1990년대 이후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가장 큰 변화

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창출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전이다. 

이번 장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GVC 참여 사이에 연계과정에 대

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디지털 경제는 구글(Google)과 

같은 검색시스템, 알리바바(Alibaba)와 같은 마켓플레이스, 안드로이드

(Android)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다.(ADB, 2021) 

이러한 플랫폼에는 거래를 위해 공급측 및 수요측 참여자를 하나로 모

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서 데이터 수집과 같은 가치 창출 과정 

역할을 수행한다.(OECD, 2019) 또한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는 점차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플랫폼

의 역할을 강화하였다.(ADB, 2021) 

<그림 44> 글로벌 온라인 쇼핑액 추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플랫폼 방식 모두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서로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결에 이점이 있고 중개자를 통해 

연결이 더 쉬워질 때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Evans, 2011) 또한 플랫폼

은 ‘네트워크 효과’를 생성한다. 즉 플랫폼 사용자가 많을수록 사용

자가 플랫폼을 찾는 가치가 높아진다.(Evans, 2016) 과거 아날로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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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의 예는 상인과 고객이 지정된 장소에 모여 교류하는 장터를 떠올

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플랫폼은 다양한 당사자가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과 도구를 제공과 함께 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예는 구매자의 

신용정보를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급업체에 연결하는 페이팔

(PayPal)과 같은 전자지불 서비스, 운전자와 라이더를 연결하는 우버

(Uber)와 같은 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생성자와 광고주를 시

청자와 함께 연결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인스타그램

(Instagram) 등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용과 수익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

가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상

위 상장기업은 모두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제품,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장 

행위자를 모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디지털 플랫폼은 1990년대 이

전에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

으로 성장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에 대한 한 가지 예는 1990년대 

초부터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 상거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그림 45> B2B 시장 추이(1992-2020)

플랫폼의 기능, 사용자, 데이터 형태 등 디지털 플랫폼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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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OECD, 2019) OECD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호 작용하는 

둘 이상의 별개이지만 상호 의존적인 사용자 집합(기업 혹은 개인) 간

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플랫폼은 전 세계적

으로 균등하게 이용되지는 않는다. 아시아는 2019년에 1조 8천억 달러

를 창출한 디지털 경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이러한 비즈니스에서 창출

된 전 세계 매출 3조 8천억 달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ADB 2021)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본사 위치를 조사한 결과 유사하게 이러한 특

정 플랫폼의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고 북미와 유럽이 그 뒤를 잇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지역별 디지털 플랫폼 수익(2019)

6-2. 디지털 플랫폼과 중소기업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많은 이점과 추가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장조사, 전자결제, 

온라인 광고 등 서비스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경제 참여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 수 있다.(OECD, 2021) 디지털 플랫

폼 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여 참여와 네

트워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고비용 서비스를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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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조달 옵션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무역장벽을 줄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된

다.(OECD, 2018)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

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이점의 좋은 예가 된다. 예를 들어 전자

상거래 온라인 시장은 소규모 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신용카드 처리, 

보관시설 및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47> EU국가들을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한 판매 비율

디지털 플랫폼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소기업은 새로운 디지털 도구에 대한 교육 부

족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ICT 사용이 제한되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Martin et all 2011) 또한 디지털 

플랫폼은 자체 제품을 부당하게 홍보하거나 소규모 판매자를 가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다.(OECD 2021) 또한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

폼 가입비용 및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사

용에 많은 직간접 비용이 발생한다.(OECD 2021) 예를 들어, 전자상거

래 시장은 비싼 회비, 엄격한 반품 및 배송정책, 대기업을 선호하는 등

급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많은 고유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포괄성을 증

가시킬 수 있지만 정책입안자는 디지털 접근 및 기술에 대한 요구사

항, 디지털 플랫폼 사용의 잠재적 직간접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

다.(ADB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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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GVC 무역의 성장은 무역장벽의 감소와 운송비 절감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분산된 생산부문 간의 통신을 온전하

게 유지하면서 생산을 분할할 수 있는 ICT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Rodrik 2018) GVC 무역의 증가는 더 큰 경제적 포용을 촉진했으며 

그 결과 1990년대에 세계 소득에서 G7의 몫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주요 

산업화 경제의 제조업 몫이 증가함에 따라 ‘거대한 융합’(Great 

Convergence)이 발생했다.(Baldwin 2016) 이 기간 동안 GVC 참여도 꾸

준히 증가하여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만 감소했다. 이는 

무역 자유화의 둔화와 기계, 전자, 운송과 같은 전통적인 GVC 산업의 

파편화 비율이 동시에 감소했기 때문이다.(세계은행 2020) 가치사슬 참

여의 지리적 차이는 지역적 참여와 글로벌 참여에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북미 지역의 지역적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 높았지만 다소 약

화되었다. 유럽연합의 지역적 가치사슬 집약도는 2000년 이후 EU국가

들이 EU지역 내에서보다 전세계로부터 더 많이 조달함에 따라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 아시아 지역의 가치사슬 집약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했

다.(ADB 2021) 

<그림 48> 아시아, EU 및 북미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 

비율(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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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의 많은 부분이 다국적 기업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공급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GVC에 개발도상

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는 모듈화이다. 이를 통해 

완제품 생산의 부분적 역량을 갖춘 참가자가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

다. GVC는 다른 형태의 국제무역보다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

다. 전 세계적으로 총수출의 약 1/5이 서비스이지만 수출 중 부가가치 

투입의 거의 절반(46%)이 서비스로부터 도출된다.(UNCTAD 2013)

GVC는 참여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높이는 등 많은 잠재적 이

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선두회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 선진국에 있다. 

이는 공급업체의 기회가 매우 경쟁적이며 선두기업이 조건을 정하고 

소규모 공급업체가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Sturgeon 2009) 특히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활동 유형은 낮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활동과 관련

된 고용 및 이익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Gereffi and Frederick 2010) 

특히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은 기술 및 인프라를 포함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가치사슬 자체의 거버넌스 구조로 인해 수익이 낮은 

산업에 속할 수 있다.(Antras 2020)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참가자가 

GVC에 참여하는데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상당한 GVC 개방성은 여전

히 존재한다. 그러나 개방성의 정도는 GVC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다

르다. 

6-3. 디지털 플랫폼, 국제 무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국제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무역에서 점

점 더 많은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를 재편하고 있다.(OECD 2021) 이는 

국경을 넘는 소규모 상업패키지와 노동플랫폼을 통한 계약자의 서비스 

수출 증가에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로 연결된 모든 사람

이 요청된 가상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OECD 2020) 디지털 경

제와 디지털 플랫폼은 검색 및 커뮤니케이션의 상당한 감소를 통해 새



- 74 -

로운 참가자가 거래하기 쉽게 만든다. 전자지불 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보다 쉽고 안전한 송금이 가능하다.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국경을 

넘어 사용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다.(ADB 2021) 이러

한 국경간 무역효과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회사에서 실현

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국제적

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적지만 디지털 플랫폼은 그들이 국제시장에 진

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경제는 무역 기회를 확대했다. 전자상거래는 주로 기업 

간에 이루어지며 때로는 전자상거래 시장 및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통

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행되거나 전자데이터 교환 및 디지털 플랫

폼 기술과 같은 기타 수단을 통해 실행된다. B2B 전자상거래는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Ferrantino and Koten 

2019)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계는 특히 B2B 거래에 대한 통계

가 부족하다.(UNCTAD 2016) 그러나 가치사슬 거래와 관련이 있는 B2B 

전자상거래의 상당부분을 고려할 때, 이 중 적어도 일부는 국경을 초

월하므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GVC의 일부라고 추측할 수 있다. 측정

상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디지터 플랫폼, 특히 전자상

거래 시장과 GVC에 의해 촉진되는 거래사이의 연결 고리가 있다. 

Ladriere et all(2020)는 전자상거래 시장 목록의 약 1/3이 다운스트림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물임을 발견하였다. Kang et all(2020)은 B2C 온

라인 상거래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 

소매판매가 경제 내 GVC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디지털 플랫

폼에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인터넷 접근을 위한 물리

적 인프라, 인적자본 또는 노하우,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규

정과 같이 경제에 존재해야 하는 구조적 기반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검색 및 조정비용을 줄이고 네트워크 효

과를 활용하고 자본화하며 효과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거래

- 75 -

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시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

는 것이다.(Kang et all 2020)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GVC 참

여가 파편화 수준에 따라 결정되면 파편화된 가치사슬은 중소기업 및 

개발도상국 참가자와 같은 외부 당사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서 세 가지 주요 영향을 미친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의 모듈식 아키텍쳐 자체는 기업과 GVC 내부의 혁

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는 참가자가 가치사슬의 

덜 까다로운 부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참가자

를 GVC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Gawer 2014) 둘째 중소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미 개발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참가자는 처음

부터 비슷한 것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건너뛸 수 있다.(OECD 

2021) 셋째 플랫폼은 서로 다른 참여자 간의 조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및 쉽게 양도할 수 있는 기타 비즈니스 기능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Microsoft Office와 같은 표준 소프트웨어에 사

용할 수 있다.

디지털 또는 하이브리드 GVC는 포용성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

공하지만 특히 모듈식 아키텍처를 고려할 때 위험도 증가한다. 여기에

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위협증가, 글로벌 공급망 중단 위험 증가, 통

합으로 인한 독점 디지털 플랫폼 사용시 시장 지배력 감소 등이 포함

된다.(Kang et al 2020) 일반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경우 정책 입안자들

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및 사용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직면한

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와 판매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 제품을 판매하는 아마존과 같은 

통합 플랫폼의 특별한 경우를 포함하여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을 고려해야 한다.(ADB 2021) 또한 데이터 접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데이터 가치사슬에 중요하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고 생성자가 자신의 정보에 휴대용으로 엑세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혁신과 경쟁에 중요하다.(Tuck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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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위험

디지털 플랫폼과 새로운 디지털 경제는 본질적으로 GVC와 연결

되어 있다. 이러한 진화는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Antras 2020) 전자상거래 시장 및 플랫폼은 제품 또는 

고객 찾기, 결제촉진, 정보 비대칭성 감소와 같은 고정 거래비용을 줄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

람이 GVC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제한된 디지털 역량으

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

과 변화하는 GVC 참여 및 참가자의 지속적인 추세 파악은 추가 연구

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촉진된 

GVC 거래의 비관계형 거버넌스가 다른 관계형 GVC에 동등한 이점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래에는 

지적재산 이전 및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없기 때문이다. 

GVC와 디지털 플랫폼은 더 많은 참여자를 국제 경제에 참여하도록 하

지만 이러한 플랫폼이 중소기업과 국제무역에서 갖는 역할을 이해하려

면 세부 데이터와 추가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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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캐나다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생산성 분석사례 검토

7-1. 기초자료 검토

GVC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GVC에 대한 

이론적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범주는 개별 기업 및 특정 

산업의 가치 사슬 사례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이 GVC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더 큰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업

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더 혁신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저렴한 중간제품, 더 다양한 제품 또는 

더 높은 품질의 해외 투입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국

제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 공장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 

Baldwin and Yan(2014) 연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GVC참여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GVC 참여는 캐나다 

기업이 수입 및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분석은 제조 

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 성과 및 수출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

업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계량경제학적 접근모형을 토대로 

가능한 자기선택 편향을 제어하면서 GVC 참여가 생산성 성과에 미치

는 영향과 GVC에 진입하거나 퇴장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기업성과를 

추정하였다. 분석은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 모두 수행하는 경우로 구

분하여 기초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입 및 수출의 이점이 원산지 

및 목적지 국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수출로 인한 이익이 선진국과의 GVC 참여로부터 비롯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만일 

전자가 사실이라면 이는 GVC에 참여하여 수출하는 이점이 선진국 기

술에 대한 학습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중간재를 수입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만일 수입의 이득이 저임금 국가와의 무역에서 나온다면 GVC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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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점은 중간 투입물의 더 낮은 비용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수입의 이점이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나온다면 이는 중간재의 수입이 

기술 보급의 주요 경로라는 가설과 일치하여 해외 중간재에 구현된 선

진 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Kelly 2004) 이용자료는 

캐나다 제조업체 중 생산과정에서 중간 투입물을 수입하고 중간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출만 하거나 수

입만 하는 기업도 GVC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에

서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수행하는 사업체를 GVC참여 기업으로 정의

하였다. GVC에 관련된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캐나다 통계청의 연간 

제조업조사(ASM)와 수입업자 등록번호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간 제조업조사(ASM)는 고용, 생산액, 부가가치, 총재료비, 수출상태, 

수출액, 소유권, 창설연도 및 북미 산업분류(NAICS)의 6자리 산업코드

와 같은 기업특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수입업자 등록부에는 

상품분류(HS코드 10자리) 및 원산지 국가별 수입액에 대한 정보가 있

다. 이 두 개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매년 기업 식별코드로 연계작업을 

수행하였다. 2002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제조업조사(ASM)에 속한 기

업의 52%가 전체 제조 출하량의 평균 76%를 차지하는 수입업자 등록

부에 연계되었다. 연계되지 않은 제조업조사(ASM)의 기업은 수입을 하

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출 목적지에 대한 정보는 제조업조사

(ASM)를 수출 등록부와 연계하여 도출하였다. 평균적으로 제조업조사

(ASM)에 속한 기업의 27%가 수출 등록부에 연결되었으며 제조업조사

(ASM)의 총 수출화물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캐나다 수입 및 수출등록부에 대한 

연간제조업조사(ASM) 연계 비율(%) 

수입업자 등록부 수출 등록업체
연 계 기 업
(ASM)

연계출하량
(ASM)

연 계 기 업
(ASM)

연계출하량
(ASM)

연계 수출
업자(ASM)

연계 수출
화물(ASM)

2002 41 74 22 69 44 97
2003 43 76 21 68 42 96
2004 58 77 32 71 63 96
2005 59 76 32 75 61 95
2006 59 76 29 72 61 95

 출처: Baldwin and Yan(2014) 

- 79 -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통합된 횡단면 데이터에 대해 표준 

OLS(일반최소제곱) 회귀를 실행하여 얻은 여러 속성의 평균 특성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GVC 참여기업은 평균적으로 노동 

생산성(10%) 및 총고용이 더 높고(116%), 근로자 1인당 매출이 더 

높고(14%), 임금도 더 많이 받고(6%) 또한 외국 통제를 받을 가능

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캐나다(2002-206년) GVC 참여 대 미참여 제조회사간 특성차이 

결과

GVC 참여기업 vs
GVC미참여기
업(전체)

GVC미참여기업
(수입기업)

GVC미참여기업
(수출기업)

GVC미참여기업
(수출수입 모두X)

log노동생산성 0.100** 0.050** 0.140** 0.170**
log(매출/근로자) 0.140** 0.050** 0.260** 0.250**
log(평균임금) 0.060** 0.020** 0.130** 0.110**
log(고용자수) 1.160** 0.640** 1.180** 1.520**
외국통제 0.007** 0.010** -0.025** -0.001

** 유의성(p<0.01)

출처: Baldwin and Yan(2014) 

GVC에 참여하는 기업은 글로벌 생산을 위해 제품사양의 표준화, 해외 

근로자 모니터링 및 조정 및 물류네트워크 개발 등에 필요한 고정비용

이 발생한다.(Melitz 2003) 이러한 고정 매몰비용의 존재는 기업이 GVC

참여를 통해 예상되는 이윤의 현재 가치가 고정 진입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하고 수출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 해외로 수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글로벌 가치 사슬의 진입 

또는 퇴출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간(t-1)이 시작될 때 생

산자는 GVC에 참여하거나 GVC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중 하나이다. 

기간(t)이 끝나면 GVC 참여기업은 수출 또는 수입 또는 수출입 모두를 

중단할 수 있다. GVC 미참여 기업의 경우도 수출, 수입 또는 수출입 

모두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시간 t에서 GVC 참여에 들어가거나 나올 

확률()은 시간 t-1에서 기업 고유의 속성 집합()과 시간() 
및 산업()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은 산업별(NA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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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igit)로 생산성, 고용, 창설년, 외국 통제기간 등을 포함한다. 표본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로 인해 GVC 참여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

업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GVC에서 이탈한 기업은 GVC에 계속 참

여하는 기업보다 덜 생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Pr                식(1)

<표 8> 선택적 특성과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프로빗계수 비교(캐나다, 

2002-2006)

GVC진입확률 GVC종료확률
상대 노동생산성 0.004* -0.054*
상대고용 0.004* -0.022*
설립연도 0.003* -0.005*
외국통제 -0.002 -0.071*

출처: Baldwin and Yan(2014) 

7-2. 추정방법

GVC 참여와 기업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높다. 즉 

성과가 높은 기업은 GVC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고 GVC에 참여하면 

성과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GVC 참여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택편향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적

인 실험 환경에서 GVC 상태를 변경한 회사의 결과는 GVC상태를 변경

하지 않았을 때를 경험한 결과와 비교가 된다. 그러나 후자는 관찰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이 관찰할 수 없는 통제그룹을 생성하기 위해 바로 

성향점수 매칭(Rosenbaum and Rubin 1983)이 사용된다. 위에 언급한 

식으로부터 GVC상태 변화의 조건부 확률을 추정한 후, 각 기업에 대

한 성향점수를 계산한다. t-1년과 t년 사이에 GVC상태를 변경한 기업

은 GVC 상태를 변경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성향점수를 가진 기업과 

매칭하여 표본을 재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택편의를 적절하게 통

제한 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기업 f의 성과는 아래의 식(2)와 같이 

- 81 -

측정하고 있다. 

ln                  식(2)

는 시간 s에서 기업 f의 노동 생산성 수준이다.   은 s=1에서 

기업 f의 상태를 포착하는 더미변수로 기업이 상태를 변화했다면(GVC

기업으로 진입하거나 혹은 GVC기업에서 이탈하거나 한 경우임) 1이 

되고, 기업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0을 갖게 된다. 모수 ,  , 

는 각각 연도별, 산업별, 기업고유 효과를 나타낸다. 성향점수매칭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처리집단 기업과 통제집단 기업으로만 분석을 함

으로서 선택편향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처리

집단과 관련된 관찰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비무작위 선택편향에 여

전히 취약하다. 이러한 잠재적 선택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

분회귀(Difference-in-difference regression)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ln  ln              식(3)

 

식(3)은 기간효과(), 산업효과(), GVC상태를 변경한 처리집단의 기

업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통제집단의 기업 간의 추정된 누적 생산성 

차이 효과()를 제어한다. 이때 여러 GVC 진입 및 이탈의 효과를 병

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간 s에서 GVC 상태가 s=1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기업 간의 생산성 성과가 비교된다. 예를 들어 2003년 코호

트(s=1)의 경우 2002년이나 2003년에 GVC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GVC

가 아닌 기업으로 정의된다. 2002년에 GVC기업이 아니었지만 2003년

에 GVC기업이 된 기업을 GVC 신규진입 기업으로 정의한다. 2004년

(s=2)에 2003년 코호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GVC 지위를 다시 변경한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GVC에 계속 참여하

는 사람들과 중단하는 사람들 사이의 다른 코호트, 기간 및 그룹 비교

에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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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분석결과

대체로 GVC 참여기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

났다. GVC에 합류한 첫 해 동안 기업은 GVC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

다 5% 더 많은 생산성 증가를 경험했다. 격차는 4년 동안 9%로 누적

되었다. 또는 GVC 참여를 중단한 후 첫 해에 기업은 GVC 참여유지 

기업에 비해 1% 더 낮은 생산성 성장을 경험하였고 4년 동안의 손실

은 8%에 이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9> GVC상태 변화와 누적생산성 증가 간 연관성, 

캐나다(2002-2006년)

GVC 신규진출 대비 GVC 지속기업
1년 2년 3년 4년

계수 0.05*** 0.05*** 0.06*** 0.09
표준오차 -0.01 -0.01 -0.02 -0.03
관측치 수 17.920 7.774 4.465 2.020
R2 0.15 0.02 0.16 0.21

GVC 퇴출 대비 GVC 지속기업
1년 2년 3년 4년

계수 -0.01 -0.05*** -0.05*** -0.08***
표준오차 -0.01 -0.01 -0.02 -0.03
관측치 수 6.877 6.877 4.013 1.781
R2 0.20 0.20 0.21 0.22

 

출처: Baldwin and Yan(2014) 

GVC 참여의 이점이 부문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있다. 우

선 산업을 기술집약도에 따라 높음, 중간높음, 중간낮음 및 낮음의 4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두번째는 산업부문 특성별로 천연자원기반, 노동

집약적, 규모기반, 제품차별화, 과학기반(OECD 1987)의 5가지로 구분하

였다. 세번째는 산업을 비내구재와 내구재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술수준이 ‘높음’과 ‘중간높음’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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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약 절반이 GVC 참여하고 있다. 기술수준이 ‘높음’과 ‘중간

높음’에 속하는 산업은 제품차별화 및 과학기반 분야에서 나타났다.  

또한 내구재 산업의 기업 중 약 67%가 GVC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비

내구재 산업의 기업은 13%만 GVC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GVC참여는 장비의 복잡성, 연구개발(R&D) 비용 또는 제품

의 특성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산업에서 참여가 더 이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술수준이 ‘높음’에 속하는 산업은 항공우

주, 컴퓨터/사무기계, 전자통신 및 제약산업이 해당된다. 기술수준이

‘중간높음’에 속하는 산업은 과학기기, 자동차, 전기기계, 화학물질, 

기타 운송장비 등이 포함된다. 기술수준이 ‘중간낮음’에 속하는 산

업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선, 기타제조, 비철금속, 비금속 광물제

품, 금속가공제품, 석유정제 및 철금속이 포함된다. 또한 기술수준이 

‘낮음’에 속하는 산업은 종이, 인쇄, 섬유 및 의류, 식음료담배, 목제

가구제조업이 해당된다. 

<표 10> GVC 연간 평균 참여도, 캐나다(2002-2006년)

 출처: Baldwin and Yan(2014) 

기술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된 산업의 GVC 신규진입 기업은 전체 

GVC 신규진입 기업과 비교하여 모든 기간에 걸쳐 생산성 증가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이는 해당 

부문에 관찰 횟수가 작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간낮음’ 

연간 평균 참여도(2002-2006년, %)
모든 기업 28
기술수준
  높음 50
  중간높음 45
  중간낮음 27
  낮음 19
OECD 산업부문특성
  천연자원기반 23
  노동집약적 24
  규모기반 26
  제품 차별화 38
  과학 기반 49
비내구재/내구재
  비내구재 13
  내구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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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낮음’으로 분류된 산업의 GVC 신규진입 기업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내구재 부문의 GVC 신규진

입 기업은 비내구재 부문의 GVC 신규진입 기업보다 낮은 생산성 향상

을 보이고 있다. GVC 중단기업을 GVC 지속기업과 비교해 보면 GVC

중단 기업 중 기술수준이 ‘중간높음’과 ‘중간낮음’에 해당하는 산

업이 가장 부정적 음(-)의 생산성 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11> 글로벌 가치 사슬상태의 변화와 누적생산성 증가간의 연관성, 

캐나다(2002-2006년)

GVC 상태변경 후 연도별 누적 생산성 증가
GVC 신규진입 대비 비GVC 기업 GVC 중단기업 대비 GVC 지속기업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4년

모든 제조업 0.05** 0.05** 0.06** 0.09 -0.01 -0.04* -0.04 -0.07*
 기술수준
   높음  0.08 0.09 0.15 0.29 0.05 0.04 0.00 -0.04
   중간높음 0.05** 0.03 0.04 -0.02 -0.03+ -0.11** -0.04 -0.14*

   중간낮음 0.05** 0.07 0.05 0.11+ 0.00 -0.04+ -0.11** -0.06
   낮음 0.05** 0.05 0.07** 0.09 0.00 -0.01 0.02 -0.03
 OECD산업
    천연자원 0.06** 0.04 0.09 0.18 0.01 0.00 0.00 0.01

    노동집약적 0.03* 0.09+ 0.07* 0.11** -0.03* -0.03 -0.07* -0.12*

   규모기반 0.06** 0.05 0.11* 0.18+ 0.04* -0.10** -0.14** -0.09
   제품차별화 0.08** 0.03 -0.01 -0.03 -0.01 -0.08** -0.04 -0.15*

   과학기반 0.03 0.06 0.09 0.02 -0.02 -0.18* -0.01 0.00
  내구재/비내구재
   비내구재 0.06** 0.08 0.09** 0.14* -0.01 -0.01 0.01 -0.01
   내구재 0.05** 0.04 0.03 0.06* -0.07 -0.07** -0.08** -0.11**

  

주: **유의수준(p<0.01), *유의수준(p<0.05), +유의수준(p<0.10)

 출처: Baldwin and Yan(2014) 

GVC 신규진입 사업체는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고 동시에 수출을

시작하는 제조업체, 수입을 시작하는 수출업체, 그리고 수출을 시작하

는 수입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GVC 중단 사업체는 수입을 중단

하는 수출업체와 수출을 중단하는 수입업체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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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신규진입의 약 90%는 이전에 이미 수출 또는 수입을 수행해 왔

던 기업이다. 특히 GVC 신규진입 기업 중 약 72%는 수출을 시작한 수

입업체이고, GVC 중단 기업의 약 70%가 수출을 중단한 수입업자로 나

타났다.

<표 12> GVC참여 프로세스별 글로벌 가치사슬(GVC) 신규진입 기업 및 

참여 중단 기업의 수 및 비율분포, 캐나다, 2002-2006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평 균
(2002-2006)

GVC신규진입기업수 3,599 2,861 2,246 1,758 2,616

  수출입 모두 시작(%) 13 10 8 8 10

  수입 시작(%) 18 15 18 23 19

  수출 시작(%) 69 76 74 68 72

GVC중단기업수 3,773 2,424 2,361 1,939 2,624

  수출입 모두 중단(%) 13 11 8 10 10

  수입 중단(%) 20 17 23 19 20

  수출 중단(%) 67 72 68 71 70

 출처: Baldwin and Yan(2014) 

수출입 모두 GVC에 신규진입하거나 중단한 기업의 경우 생산성 증가

에 미미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수입을 해왔던 기업이 

수출을 시작하여 GVC에 신규진입한 기업은 생산성 증가에 있어 상당

한 장기적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수출을 시작

하여 4년 후에는 생산성이 10%까지 증가하고, 단기적으로는 1년 만에 

생산성이 5% 증가하였다. 수입을 중단한 수출업체는 첫 1년 후 7%의 

생산성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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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GVC상태의 변화와 누적생산성 증가간의 연관성, 

캐나다(2002-2006년)

GVC상태 변경 후 연도별 누적 생산성 증가 계수
GVC 신규진입 대비 GVC 미참여 기업 GVC 중단기업 대비 GVC 계속 기업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4년

수 출 수 입 
시작/중단 

0.04 0.07 -0.02 0.01 -0.04 -0.04 -0.10* -0.09

수입
시작/중단

0.03+ 0.00 0.07 0.04 -0.07** -0.13** -0.09* -0.09

수출 
시작/중단

0.05** 0.08** 0.12** 0.10 0.00 -0.01 -0.01 -0.08

   주: **유의수준(p<0.01), *유의수준(p<0.05), +유의수준(p<0.10)

 출처: Baldwin and Yan(2014) 

교역국가를 저임금 또는 고임금 국가로 분류하여 GVC 참여기업의 성

과가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준은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을 12,000달러 기준으로 낮으면 저임금 국가, 높으면 

고임금 국가로 구분하였다. 저임금 국가 대 고임금 국가로의 중간재 

수입 및 수출의 비율은 GVC 참여 및 미참여 기업에서 모두 유사하다. 

GVC 참여기업과 GVC 미참여 기업 모두 저임금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약 15% 내외로 수입하고 약 5% 내외로 저임금 국가에 수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GVC 참여기업과 GVC 미참여 기업 모두 시간이 갈

수록 고임금 국가의 비율은 줄어들고 저임금 국가로의 무역 비율은 증

가하는 모습이다. 2002년과 206년 사이에 저임금 국가에서 수입된 중

간재의 비율은 GVC 참여기업의 경우 연간 평균 12%, GVC 미참여 기

업의 경우 17%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저임금 국가로 향하는 수출의 비

율은 GVC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13%, GVC 미참여 기업의 경우 

12%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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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글로벌가치사슬(GVC) 상태에 따른 수입원 및 수출 목적지의 

비율 분포(%), 캐나다(2002-2006년)

2002
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연평균 
%변화

중간재수입
 GVC기업
   저임금 국가 11 12 14 17 18 15 12
   고임금 국가 89 88 86 83 82 85 -2
 비 GVC기업
   저임금 국가 8 7 12 19 16 12 17
   고임금 국가 92 93 88 81 84 88 -2

수출
  GVC기업
    저임금 국가 3 4 4 5 5 4 13
    고임금 국가 97 96 96 95 95 96 -1
  비 GVC기업
    저임금 국가 4 4 5 5 7 5 12
    고임금 국가 96 96 95 95 93 95 -1

 출처: Baldwin and Yan(2014) 

저임금 국가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고

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제품의 품질, 기술보급 및 학습효과로 인해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중간재 수입을 시작한 수출기업은 GVC 

미참여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증가하였고 주로 고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주도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입을 중단한 수출기업은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였고 저임금 국가에서 수입을 중단한 기업

(-14%)이 고임금 국가에서 수입을 중단한 기업(-4%)보다 더 큰 생산성 

손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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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GVC 참여의 출발지/목적지 국가 간 생산성 증가 계수, 

캐나다(2002-2006년)

모든 산업 낮은 기술산업 첨단 기술산업
비GVC 대비 GVC신규참여기업
  수입 시작한 수출기업
    저임금 국가  -0.03 -0.07 0.16
    고임금 국가 0.04* 0.03 0.07
  수출 시작한 수입기업
    저임금 국가 0.05 0.06 0.04
    고임금 국가 0.07** 0.07** 0.07**

GVC유지 기업 대비 GVC 중단 기업
  수입을 중단한 수출기업
     저임금 국가 -0.14* -0.17* -0.07
     고임금 국가 -0.04* -0.05* -0.03
  수출을 중단한 수입기업
     저임금 국가 0.07 0.03 0.32
     고임금 국가 0.01 0.02 -0.02

  주: **유의수준(p<0.01), *유의수준(p<0.05), +유의수준(p<0.10)

 출처: Baldwin and Ya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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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품목 및 산업 분석사례 검토 

8-1. 멕시코의 제조업 GVC 분석 사례

우선 무역정책 수립시 통관 기준의 총무역 흐름을 파악하는 것

과 더불어 해당 수출입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액으로 측정한 국가 간 무역수지는 국내 부가

가치를 포함한 제3국 수입의 부가가치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입안시 왜곡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Taglioni(2016)가 자동차 부문의 총수출을 해외 부가가치 및 국내 부가

가치로 분해한 것으로 국내 부가가치는 자동차 산업 내 직접 기여분, 

자동차 산업에 공급되는 업종별 간접 기여분, 재수입된 중간재 기여분

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그림 50 > 자동차 부문 총수출의 부가가치 분해 예시

 출처: Taglioni and Winkler, based on Baldwin and Lopez-Gonzalez (2013)



- 90 -

아래 표는 외국과의 총무역 흐름과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상

세하게 구분하고 이를 통해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Net) 무역 잔액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약해서 나타낸 것이다. 총무역 기준으로는 

우선 수출의 경우 세 가지로 세분하였는데,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

치분, 수출 후 국내로 재수입한 국내 부가가치분 및 수출에 체화된 외

국 부가가치분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이중 외국과의 부가가치기준 무

역기준으로는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분만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

다. 수입의 경우에도 자국에 수입된 외국부가가치분, 수입에 체화된 국

내 부가가치분과 향후 수출에 체화될 외국 부가가치분으로 세분하였고 

이중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은 자국에 수입된 외국 부가가치분이 해당

된다. 순(Net) 무역 기준으로는 총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 모두 외

국과의 모든 거래내역을 합산하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무역분은 글로벌 무역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총무역의 중복계산 요인들을 제거해 주는 기능을 해준다. UN(201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s)내 상류(업스트림) 산업(예, 

광업, 농업, R&D)이 하류(다운스트림) 산업(예 상품 서비스의 단순 가

공조립)보다 수출 부가가치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최종 조립 및 가공업에 주력하는 국가보다 중간재 투입물 수출을 주력

하는 국가의 순 무역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제조업 부문 특히 자동차, 항공 우주, 전기 및 전자 장비 및 의류 

부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s)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Value Added of Exports in 

Manufacturing, VAEMG) 통계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GVCs) 참여 기

업과 참여하지 않는 기업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통상 글로벌 회

사는 거의 독점적이고 수출 지향적이며 종종 외국인이 소유권을 가지

고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GVCs)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와 비교할 때 매

우 다른 경제적 이력을 지니고 있어 별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s) 참여 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글로벌 제조기업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도 

크게 의존한다. 제조업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VAEMG)는 두 가지 방법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글로벌 제조업체가 생산을 위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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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간투입액과 총부가가치액을 합산하여 도출한다. 다른 하나는 

글로벌 제조업체의 총수출과 총수입의 차액으로 도출한다. 제조업 수

출의 국내 부가가치(VAEMG) 지표는 멕시코 기업의 수직적 통합 촉진 

및 글로벌 제조회사의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 멕시코 경제부처의  

산업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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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총 무역과 부가가치 무역의 흐름도

수출 (TiVA 관련 지표) 수입 (TiVA 관련 지표) 순(Net) 무역 잔액

외국과의 
총무역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분 ①

외국 최종수요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분

자국에 수입된 외국 
부가가치분 ④

국내 최종수요에 체화된 
해외 부가가치분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분 ① - 

자국에 수입된 외국 
부가가치분 ④

수출 후 국내로 다시 
수입된 국내 부가가치 

분 ②

총 수입의 국내 
부가가치분

수입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분 ②

총수입의 국내 
부가가치분

글로벌 수준에서 모두 
상쇄됨

수출에 체화된 외국 
부가가치 ③

총 수출의 외국 
부가가치분

향후 수출에 체화될 
외국 부가가치분 ③

총수입의 외국 
부가가치분

글로벌 수준에서 모두 
상쇄됨

외국과의 
부가가치 

무역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분 ①

외국 최종수요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분

자국에 수입된 외국 
부가가치분 ④

국내 최종수요에 체화된 
해외 부가가치분

수출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분 ① - 

자국에 수입된 외국 
부가가치분 ④

 * 출처: U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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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GVCs) 데이터 분석은 무역정책, 규제정책 및 

세제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의 영향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한다. GVC 관점이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역 정책, 특히 관세 

영향 분석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과 더불어 국내외 

관련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핀다. 미

국의 다음 세 가지 예는 세계투입산출표와 각종 관련 통계 등을 활용

하여 관세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로 미 상무

부는 관세가 철강에서 1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이것이 다른 

산업에서 56,000개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43,000개의 순 일자

리 손실을 가려올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관세가 GDP의 0.2% 순손

실(400억 달러)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두 번째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대 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340억 달러에서 3,760억 달러

로 증가했으며 전체 미국 상품무역 적자는 960억 달러에서 5,520억 달

러로 증가하였다. 연구에서 Feenstra와 Sashara는 1995-2011년 기간 동

안 중국으로부터 상품무역 수입이 증가하여 200만명의 미국 일자리가 

손실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은 370만 개의 상품 및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 상품 수출의 확장으로 상쇄되어 약 170

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순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 상품

무역 수출에 비해 상품무역 수입이 증가하면 순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

지만, 전체적으로는 총수출에 비해 총수입이 더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순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 번째로 미

국 국경 간 부가가치세(20%) 조정 및 관세의 순 이익은 글로벌가치사

슬(GVCs) 분석을 통해 순손실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직접적으로 추

정한 이익은 7,190억 달러 또는 미국 GDP의 +3.7%로 창출되었으나 무

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국내 가격, 효율성 및 무역조건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순손실은 2,140억 달러 또는 미국 GDP

의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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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모로코 자동차 GVC 사례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는 한 국가의 총 수출에 대한 글로벌 가

치사슬 상류(업스트림) 부문의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글

로벌 가치사슬 상류(업스트림) 부문에는 외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통해 유출되는 해외 부가가치 및 수출을 통해 공급되는 국내 부가가치

가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s)에 초기

진입하는 국가는 해외 기술 및 노하우 등의 구매를 통해 수출 재화의 

국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후 재화의 추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유율과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가치사슬(GVCs) 내 최종 제품 판매자

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을 위한 재화 생산시 수입 중간

투입물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비율로 

측정되는 해외 투입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 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에 모로코는 전자, 항공

우주 및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러한 정책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

되었으며, 2015년까지 모로코 수출에 거의 10억달러를 기여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수출 성장이 가장 크며, 주로 자동차 부품 수출에 기인

하고 있다. 모로코의 자동차 산업의 수출 성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s) 접근 방식을 토대로 부가가치, 외국인직접투자

(FDI), 고용, 자동차 부품 수출입 및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GVCs) 선도 기업을 검토한다. 자동차 산업의 주요 선도 기업은 

Toyota, Volkswagen, General Motors, Renault 및 Peugeot 등과 같은 

업체들이며, 이들은 전반적인 차량설계 개발 및 최종 조립을 책임지고 

가장 중요한 하위 부품(특히 엔진)을 생산한다. 2010년부터 모로코 자

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자동차 부문의 누적 투자 

비중이 2010년 약 2%에서 2016년 7%로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 수출은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동안 모로코의 승용차 수출이 400% 이상 증가하여 2008년 

약 5,400만 달러에서 2015년 약 24억 달러로 증가했다. 승용차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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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수 증가는 크지 않았다. 다만 2008

년과 2015년 사이에 종자자수는 약 6,000% 이상 증가하였다. 대부분 

완성차 조립업체, 전기배선, 시트제조 등 노동 집약적 자동차 및 자동

차 관련 부품 수출업체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전기배선, 시트 및 좌석

벨트, 차체 및 엔진부품) 수출액이 11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두 배 

증가했다. 이 중 2008년에 이미 강세를 보였던 전기배선 수출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시트 및 좌석벨트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200%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전기배선 분야의 종

사자수는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시트 및 좌석벨트 분야의 종사자수는 

거의 세 배 증가했다. 모로코에서 조립되는 차량은 주로 모로코에서 

생산되는 전기배선, 시트 및 좌석벨트 등 노동집약적인 일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는 주로 수입 부품(완성차용으로 조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시트 및 좌석벨트 부품은 부피가 크고 운송시 쉽게 

흠집이 나기 때문에 최종 조립공장과 가까운 위치에서 생산되며 시트

의 기능 및 색상 등 구매자의 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입

지하고 있다. 한편 부품 수입은 모로코의 5개 무역 파트너(Toyota, 

Volkswagen, General Motors, Renault 및 Peugeot)가 자동차 부문 전체 

수입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 표 17 > 모로코의 자동차 산업 수출

GVC 
단계

2008 2015
수출

(백만달러)
기업수

(개)
종사자수

(명)
수출

(백만달러)
기업수

(개)
종사자수

(명)
승용차 53.7 7 100 2,382.6 10 6,400

전기배선 926.6 37 28,000 1,752.7 80 56,000
시트 및
좌석벨트

91.4 14 2,600 283.3 28 7,300

차체 및 
엔진부품

51.5 24 8,400 61.5 28 10,500

 * 출처: U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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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코스타리카 의료기기 GVC 사례

코스타리카 사례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 코스타리카는 국내 

수요 중심에서 대외 무역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

하였다. 특히 코스타리카의 의료기기 산업은 Baxter International Inc.

가 코스타리카에서 사업을 시작한 1987년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에는 의료기기 및 용품 업계의 70개 이상의 회사가 코스타리카에서 운

영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의료기기 글로벌 가치사슬(GVCs) 성공적 

참여를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자유무역협정, 미국과의 근

접성, 다양한 산업 단지,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온라인 신제

품 등록, 중남미용 미국 식품의약국 본부 및 지역 사무소, 추가 인센티

브(간소화된 이민 절차, 세관에서의 온라인 절차), 의료기기 회사를 유

치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학계의 노력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래 표는 코스타리카가 수출하는 주요 

의료기기 품목을 보여준다. 

< 표 18 > 코스타리카의 의료기기 수출 품목

품목 HS 코드

일회용품 바늘, 주사기, 도뇨관, 튜브
901831, 901832,

901839
의료 및 
수술도구

치과기구, 의료용집계, 의료용가위, 투석기, 
제세동기

901841, 901842,
901850, 901890

치료기기
인공신체부위, 보청기, 심박조율기, 목발, 

임플란트, 보철물
9021

진단기기
MRI, 초음파, X레이, 환자모니터링기기, 

혈압측정기 등

901811, 901812,
901813, 901814,

901819, 901820, 9022

 * 출처: UN(2019)

2017년 코스타리카의 의료기기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25%(2,604백만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3% 성장하여 코스타리카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문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에는 코스타리카에서 약 

17,000명이 의료기기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은 의료기기 생산 및 조립 관련 업체가 많고, 수출은 일회용 의료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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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생산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의 개념은 세계 무역 흐름의 주요 이슈

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어 기업들이 분업생산을 수행하는 

구조적 단면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계나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

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생산의 개념과 범위를 간단히 

개관하고 글로벌 생산 관련 기존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통계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OECD 부가가치 무역(TiVA)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부가가치와 중

간재 무역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국가별 대외 무역의 부가

가치 기여도,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국가 경제의 상호 연계, 무역에 

대한 실제 효과, 상품 및 서비스 중간제품의 무역 규모 등을 현황을 

제공한다. 현재 해당 자료는 199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지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국제 표준산업분류(ISIC 4)에 따라 정의된 66개 국가

경제 및 45개 산업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부가가치 무역

액의 추정은 총수출을 국내외 부가가치로 분해한 것이다.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분은 다음 세 가지로 세분된다. 이는 수입국에서 소비된 국내 

부가가치, 제3국에 보낸 국내 부가가치, 재수입되는 국내 부가가치이

다. 국가별로 상위 중간재 수출항목을 살펴보면, 중국은 산업 투입물

(예, 메모리, 집적회로, 소비재용 부품 및 액세서리) 수출의 절반 이상

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생산

의 주요허브가 되면서 2021년 4분기 상위 15개 중간재 수출국 중 하나

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중간재의 4분의 3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었

다. 프랑스의 중간재 수출은 주로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예,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및 기어박스)로 구성되어 총 중간재 수출

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별로 상위 중간재 수입항목을 살펴

보면, 홍콩은 해외에서 조달한 중간재 수입의 84%를 아시아에서 수입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중국 39%, 대만 22%, 한국 12% 비중으로 조달

하였다. 중간재 수입에서 전자부품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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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고부가가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전체 중간재 수입국으로 미국과 중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1년 4분기에 310억 달러로 

주로 옥수수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자동차 및 전기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부품 및 액세서리가 높은 비중을 구성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통계는 국내 산업의 기여분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입의 기여분을 각각 상세히 구분하여 무역을 통해서 국

가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

국가 공급사용표를 기초자료로 하는데 이는 각 국가별 공급사용표와 

각국 통계청에서 작성한 세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사실상 개별

국가에서는 타 국가에 대한 세부 자료를 파악하는데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국가별 공급사용표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연

구기관에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다국가 공급사용표는 국가 및 산업 간

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하다. 특히 

동일한 국경을 여러 번 통과할 때 무역통계에서 이중 계상되는 부분과 

수출재화에 체화된 해외로부터 구입한 중간재 수입분 가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반면 여러 국가에서 채택한 일관되지 않은 산업 및 품목 

분류체계, 자료집계 수준 차이, 국가 간 무역통계 갭 차이 등을 포함한 

통계 작성에 나타나는 불일치 요인 등으로 다소 한계를 지닌다.

 이에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자국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

(TiVA) 작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작성하

는 다국가 공급사용표보다 시의성이 높고 상세한 수준으로 작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식 국가 계정과 정합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무역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경제분석국

(BEA)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는 미국의 수출이 미국 내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며, 총수출 

또는 최종 수요에 대한 생산량을 상세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

다. 이러한 추정치는 전통적인 총무역 통계에 대한 보완적인 통계자료

로 볼 수 있으며 총무역 추정치에 포함된 부가가치에 대한 보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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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정보를 제공해 준다. 단일 국가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 

개발을 위해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함께 2021년부터 주요 사항을 검토하였다. 2022년에는 

연구개발(R&D) 집약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에 초점을 맞추

어 81개에서 140개 산업으로 세분하여 통계정보를 분석하였다. 2023년

에는 약 400개 산업으로 통계를 확장하여 5년 주기의 벤치마크표를 작

성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Pol Antras et all(2012) 문헌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

슬의 상류성(Upstreamness)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입 상류성 측정결과를 시산해 보았다. 

Antras(2012)는 산업별 상류성(Upstreamness, 최종 사용으로부터의 평균 

거리) 측정에 대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s)를 사용하여 426개 산업

에 대해 상류성 측정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산업별 상류성

(Upstreamness, 최종사용으로부터의 평균 거리) 측정을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먼저 미국 산업연관표(I/O)를 사용하여 

총 426개 산업에 대한 상류성을 계산하였다. 상류성의 측정 범위는 최

소 1(모든 산출이 최종 사용에만 사용되는 19개 산업)에서 최대 4.65(석

유화학)까지로 다양하게 도출 되었다. 426개 산업에 걸친 평균 값은 

2.09이고 표준 편차는 0.85이다. 따라서 평균 산업은 최종 소비 또는 

투자보다 대략 한 단계 전에 생산 공정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Fally(2012)의 상류성(Upstreamness)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 상류성을 측정한 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즉 중간재

로 많이 쓰이는 품목의 경우 상류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최종재로 주로 쓰이는 품목은 상류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

다. 보통, 철강, 석유 등 원자재의 경우 상류성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자동차 등은 상류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산업별 상류성을 가중평균하여 수출과 수입에 대한 상

류성을 각각 도출하였다. 대체로 수출 상류성 수치보다 수입 상류성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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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입하여 완제품 혹은 최종재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는 우리의 현실을 수치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은 글로벌 가치사슬 생산

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주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

운 투자를 실현하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촉진

한다. 여기서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초점을 두었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부가가치, 국제교

역, 일자리 측면에서의 직접적 효과와 다국적 기업 계열사가 국내 가

치사슬에서 상·하향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적인 효과

를 살펴보았다. 실증적 자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44개

국과 43개 산업을 다루는 OECD Analytical AMNE 데이터베이스를 기

반으로 한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평균적인 국내 기업과 비교할 때 

외국 계열사가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중간재를 구매하고 이러한 중간

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적

으로 2014년 해외 계열사에서 매입한 중간재는 생산량의 61%(부가가치

가 나머지 3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통계청은 외국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활동에 대한 지역별 세부 

현황을 제공한다. 또한 캐나다에서 다국적 기업 식별은 소유권 개념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외국에서 소유한 경우 

외국 다국적 기업으로 국내에서 소유한 경우 캐나다 다국적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외국 다국적기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집중되

어 있는 반면, 캐나다 다국적 기업은 금융 및 보험 또는 정보 및 문화 

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창출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전이

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과 GVC 참여 사이에 연계과정에 대

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 시장 및 플랫폼은 제품 또는 고

객 찾기, 결제촉진, 정보 비대칭성 감소와 같은 고정 거래비용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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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

이 GVC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제한된 디지털 역량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과 

변화하는 GVC 참여 및 참가자의 지속적인 추세 파악은 추가 연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캐나다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GVC참여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놓은 Baldwin and Yan(2014) 결과를 사례

로 살펴보았다. GVC 참여는 캐나다 기업이 수입 및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 성과 및 수출입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업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계량

경제학적 접근모형을 토대로 가능한 자기선택 편향을 제어하면서 GVC 

참여가 생산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GVC에 진입하거나 퇴장한 후 시

간 경과에 따른 기업성과를 추정하였다. 대체로 GVC 참여기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GVC에 합류한 첫 해 동안 기

업은 GVC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5% 더 많은 생산성 증가를 경험

했다. 격차는 4년 동안 9%로 누적되었다. 또는 GVC 참여를 중단한 후 

첫 해에 기업은 GVC 참여유지 기업에 비해 1% 더 낮은 생산성 성장

을 경험하였고 4년 동안의 손실은 8%에 이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s) 데이터를 사업 기능별로 분류하면 

몇 가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정책 초점은 GVC 특정 산업에서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기능들을 파악하여 기능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향후 수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 관심은 기술의 역할

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가는 기술 습득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개발해

야 하며, 관리 및 외국어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도 해야 한

다. 또한 생산성과 분배, 그리고 노동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도 함께 분

석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GVCs)의 참여와 활동은 외국의 숙련된 

인력 및 개별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식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과 동

시에 기술 집약적인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지적 재산

권의 확립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업 기능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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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비스를 필요한 인프라(물리적, 디지털 및 제도적) 및 첨단 기술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s) 참여는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한 국가의 정책 입안자

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효과적으로 통합하

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전체 경제와 함께 개발 전략을 주도하고 기술 

이전, 지식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 증가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글

로벌 가치사슬(GVC) 기반 성장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광

범위한 지표 및 개념을 통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GVC 통합을 지원하고 농업,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고용 및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회적 결속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정 GVC 참여의 전반적인 국가 참

여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의 위

치 평가, GVC 참여 확장 및 유지 여부 결정, 주요 정책 목표 식별, 주

요 규제 조건 식별, 필요한 정책 및 규제 개입 설계이다. 

우선 국가의 무역 경쟁력(특히 부가가치 측정), GVC 통합 성과 

및 경제 고도화에 대한 예비 평가이다. 예비 평가는 데스크 기반 분석

과 현장 기반 정성적 평가와 토론을 통해 지역 공공 및 민간 부문 이

해 관계자와 함께 수행된다. 전체 GVC 진단의 성공적인 구현은 효과

적인 계획 및 관리, 그리고 전체 국가 참여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은 경제 전체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주요 산업, 그 안의 세부 전략적 부문 및 개별 가치 사슬도 검토해야 

한다. 그 후 적절한 전략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

가 GVC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GVC의 혜택이 결정된다. 정책은 빠

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야 하지만 GVC 참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위해 정책의 일부 영역이 여전히 핵심이 된다. 국가별 

구속력 있는 제약을 식별하고 필요한 정책 및 규제 개입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은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로 FDI 유치 

및 국내 기업의 GVC 진입 촉진을 포함하여 GVC에 참여, 경제 업그레

이드 및 고밀도화 및 국내 기업의 흡수 능력 강화, 지속 가능성을 보

장하고 경제를 육성하여 GVC 참여를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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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파급효과, 사회적 업그레이드 및 복지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국내 기업(공급자 및 최종 생산자)을 GVC에 통합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은 경제를 산업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 지향적이 되며 개발 목표

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Taglioni와 Winkler(2016)는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GVC 참여의 다양한 측면

을 평가하고 주요 정책 요구를 식별하는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질문과 

이러한 정책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정책 옵션 

등을 제공한다.

< 그림 51 > GVC가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레임워크 예시

출처: Taglioni and Winkler, EPZs = export processing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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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진입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힘든 작업은 국내에서 투자, 기

술, 일자리, 성장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정책 입안자는 

진입이 어떻게 강화되고 광범위한 참여와 경제 및 사회적 업그레이드

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GVC 

확대 및 강화단계에서는 국내 생산을 강화하여 경제 고도화 및 고밀도

화를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고도화는 주로 고부가

가치 프로세스, 제품, 작업 및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고밀도화는 더 많은 활동과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GVC 네트워크에서 GVC와 지역 경제의 연계, 흡수 능력 및 기술을 강

화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GVC에 성공

적으로 진입한 국가의 경우 대체로 농업에 강력하게 전문화되어 있거

나 제조 분야에 보다 전문화된 구매자가 된다. 그리고 생산활동은 점

점 더 사전 및 사후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포함하여 고급 제조 작업 또

는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최종 고도화 단

계는 GVC의 최종 제품의 제조 판매자가 되는 것이다. GVC에 대한 이

들의 참여는 주로 조정 작업과 R&D 및 브랜딩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

비스에 특화되어 있다. 이들 기업의 비교우위는 강력한 혁신역량이 요

구되는 기술의 최전선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반

을 둔다. GVC 전환 단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중심으로 전략수립

이 새롭게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거시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

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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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의 진입, 확장 및 전환단계별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는 Taglioni와 

Winkler(2016)가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52 >중점분야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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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생산전략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의 개념은 세계 무

역 흐름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

어 기업들이 분업생산을 수행하는 구조적 단면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계나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

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생산의 개념과 범위를 간단히 

개관하고 글로벌 생산 관련 기존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였

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통계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

는 OECD 부가가치 무역(TiVA)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부가가치와 중간재 무역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국가별로 

상위 중간재 수출항목을 살펴보면, 중국은 산업 투입물(예, 

메모리, 집적회로, 소비재용 부품 및 액세서리) 수출의 절

반 이상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는 동남아시아 생산의 주요허브가 되면서 2021년 4분기 상

위 15개 중간재 수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중간

재의 4분의 3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프랑스의 중

간재 수출은 주로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예,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및 기어박스)로 구성되어 총 중간

재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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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분석국(BEA)은 자국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

(TiVA) 작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OECD 등 국제기구

에서 작성하는 다국가 공급사용표보다 시의성이 높고 상세

한 수준으로 작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식 국가 계정과 정합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무역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Pol Antras et all(2012) 문헌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성(Upstreamness) 측정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입 상류성 측정결과를 시산

해 보았다. Antras(2012)는 산업별 상류성(Upstreamness, 최

종 사용으로부터의 평균 거리) 측정에 대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상류

성을 측정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즉 

중간재로 많이 쓰이는 품목의 경우 상류성 수치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나고 최종재로 주로 쓰이는 품목은 상류성 

수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은 글로벌 가치사

슬 생산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주체로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를 실현하며 새로운 기술을 도

입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촉진한다. 여기서는 다국적 기

업이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초점을 두었다. 국내 기업과 비교할 때 외국 계열사가 국

내 기업보다 더 많은 중간재를 구매하고 이러한 중간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2014년 해외 계열사에서 매입한 중간재는 생산

량의 61%(부가가치가 나머지 39%)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GVC참여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놓은 Baldwin and Ya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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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GVC 참여는 캐나다 기업이 수

입 및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제조업을 대

상으로 기업의 특성, 성과 및 수출입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기업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계량경제학적 

접근모형을 토대로 가능한 자기선택 편향을 제어하면서 

GVC 참여가 생산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GVC에 진입하

거나 퇴장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기업성과를 추정하였다. 

대체로 GVC 참여기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GVC에 합류한 첫 해 동안 기업은 GVC에 참여

하지 않은 기업보다 5% 더 많은 생산성 증가를 경험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s) 데이터를 사업 기능별로 분류하

면 몇 가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정책 초점은 GVC 특정 

산업에서 국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기능들을 파악하여 

기능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향후 수행사항을 점

검하는 것이다. 주요 관심은 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다. 국가는 기술 습득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개발해야 하

며, 관리 및 외국어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도 해

야 한다. 또한 생산성과 분배, 그리고 노동의 경제적 사회

적 영향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GVCs)의 

참여와 활동은 외국의 숙련된 인력 및 개별 서비스를 포함

하여 지식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기술 집약적

인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지적 재산권의 

확립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업 기능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재와 서비스를 필요한 인프라(물리적, 디지털 및 제도적) 

및 첨단 기술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